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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Sohee  
2017   “A Study of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rom Christian Perspectives: Case of GMI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2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teaching plan with a Christian perspectiv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professional mission organization. The questions for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changes will be affect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cond, what is education from the biblical point of view? Third, what is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Christian education that has been developed? Fourth, what is Christian alternative 
of education? Fifth, what is the status of biblical education and training in GMIT? In order to 
answer the above questions, I followed the introduction of Chapter 1. In Chapter 2, I summariz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well as changes of the future technological revolution from the 
Christian point of view. In Chapter 3, we will look at the biblical perspective of Christian 
education, Chapter 4 in the historical perspective of Christian education, Chapter 5 deals with the 
purpose and importance of education, alternative to Christian education, Chapter 6 describes the 
education and training (Global Media & IT) mission that connects the ages and generations. 
Finally, Chapter 7 concludes by summarizing and proposing this paper. 
It is the way in which education and training aimed at the spirit and value of the gospel 
and aimed at the transformation and growth of the Christian personality. 
 
Mentor: Enoch Kim                                                                        220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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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ABSTRACT)
An, Sohee  
2017   “A Study of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rom Christian Perspectives: Case of GMI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28.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인 선교 단체로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으로 영향을 받게 될 변화는 무엇인가? 둘째, 성서적 관점에서 교육은 무엇인가? 
셋째, 발전되어온 기독교 교육의 역사적 관점은 무엇인가? 넷째, 교육의 기독교적 대안은 
무엇인가? 다섯째, GMIT의 성경적 교육과 훈련의 현황은 어떠한가? 필자는 상기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요와 아울러 
미래 기술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기독교 
교육의 성경적 관점, 제4장에서는 기독교교육의 역사적 관점에서 돌아보며, 제5장에서는 
교육의 목적과 중요성, 기독교교육의 대안을 다루고, 제6장에서는 GMIT 선교사역의 
교육과 훈련의 현황을 통해 훈련방안을 모색하고 시대와 세대를 잇는 GMIT(Global 
Media&IT) 선교적 대안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하고 
제안함으로써 결론을 맺었다.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의 정신과 가치를 지향하고 그리스도적 인격의 변화와 
성장에 목표를 둔 교육과 훈련이 진정 이 시대에 필요한 통전적 영성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이끄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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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서론 
21세기는 디지털 혁명의 기초가 되는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정보화시대라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앞으로 20~30년 동안은 인류 역사상 그동안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을 보게 될 것이다. 이 혁명은 그동안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 
보여준 기계발달, 산업화, 정보 혁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2016년 1월에 열렸던 스위스 
다보스 포럼(창설자: Klaus Schwab 클라우스 슈밥)은 전 세계 기업가, 정치인, 각 분야의 
전문가, 언론인 등 2,500명이 모여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속도’와 ‘융합’이다. 디지털, 인공지능, 바이오, 나노 등이 융합되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급격한 속도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가히 혁명적인 과학 기술시대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 식, 주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 사상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성경적 세계관에 결정적으로 해악과 혼란을 가중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혼란을 겪고 
있다.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참된 예수 제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속화된 교회로 급속도로 타락해가고 있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 
시대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적 인격을 가진 시대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사 6:13)들이 
일어나야 할 때이다.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 우리 각자가 시대의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통해 선교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2 
연구의 배경 (Background) 
필자는 200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선교단체에서 교육과 양육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2003년 남편과 함께 컴퓨터 선교회에서 미션스쿨을 기획, 교육 훈련하였고, 많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Media&IT (Information Technology:정보기술)를 통해 교육, 
훈련하는 일을 감당해 왔다. 그러던 중 2008년 미주 한인 최초 Media&IT 선교대회를 
개최하면서 시대적 요청에 맞는 선교적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Media&IT를 통해 교육과 
양육 즉 실력과 영성을 갖춘 전문 평신도 선교사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2009년에 
GMIT(Global Media&IT)라는 이름으로 선교단체를 남편과 함께 설립했다. 이는 국제화 
시대의 소통적 도구로 Media&IT가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소통의 수단이며, 미국은 
Media&IT에서 앞서가는 세계적인 국가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헐리웃을 기점으로 제작되는 영화는 전 세계에 보급,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교적인 
기독교 영화도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곳이 미국이기도 하다. 영상매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선교적 목적으로 그동안 기독교 영화제를 7회 동안 이끌어왔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 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섬기는 스텝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가진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더욱 효과적인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결국, 존재, 행동(being, doing)의 우선순위가 
아닌 존재, 행동(being, doing)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해 진리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삶이었다. 그래서 
선교단체 안에서 말씀 양육을 꾸준히 해 오던 중에 말씀과 점점 멀어져가는 이 시대적 
상황의 부담감을 가지고 2015년부터 CABC(California Bible Conference)말씀 사경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는 한 사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에 꾸준히 
지속해서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는 일꾼은 참된 헌신과 인내가 부족해 결속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한, 자신의 영역 속에서 전문가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 것은 삶의 영성이다. 매일 자신의 삶과 영역 속에서 부단히 자기 
성찰과 훈련의 필요함을 알기에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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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그래서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모든 GMIT 스텝들에게 말씀으로 
교육, 훈련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적 교회가 될 
것을 의미한다. 한편 영화제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위기에 고민하던 중에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참가하였고, 이를 계기로 제 
4차 산업혁명에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통해 누구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대혁명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감을 느꼈다. 이를 위해 
미래과학 포럼을 준비하며 이 논문은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이제까지의 사역과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먼저 기술혁명을 통해 야기될 미래에 대비해 다음 세대를 준비, 
소통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의 필요를 절감했고, 성경적 세계관과 어떻게 마찰을 빚게 
되는지,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를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교육방안을 대비하여 더욱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Purpose) 
본 연구의 목적은 GMIT가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기독교적 관점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연구의 목표 (Goals)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미래기술혁명의 변화에 기독교적 관점을 고찰한다. 
둘째, 기독교 교육의 성서적 근거를 이해한다. 
셋째, 교육의 역사를 통한 기독교 교육기관들이 지향해야 할 요소들을 찾아낸다. 
넷째, 기독교 교육의 특징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다섯째, GMIT 사역의 현황을 통해 기독교교육과 훈련을 평가 고찰한다. 
연구의 중요성 (Significance)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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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GMIT라는 선교단체를 이끌어오면서 이 
시대의 기술혁명이 가져올 영향력을 대비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다음 세대를 잇는 선교적 대안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5년 동안 선교단체 사역을 통해 제자들을 양육하여 이들을 통해 그들의 일터에서 또 다른 
제자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모두가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과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연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어가는 일과 동시에 자신의 일터에서 시대의 사명자로 효과적인 전문 양육 
모델을 개발하여 좀 더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리해 볼 수 있기에 본인에게 
중요하다.  
둘째, 목회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세속화된 세계관의 강한 영향으로 점점 교회를 
이탈해가는 신자들의 목회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목회자들에게 본 연구를 통해 전도, 
교육, 양육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말씀의 본질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이 시대의 
필요한 영적 갱신, 변화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 숫자적 부흥이 아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선교학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세속화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해 효과적인 소통으로서의 전도, 교육, 양육 전략들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야 하며, 이 
전략을 통해 양육된 신자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좋은 모델들로 나타난다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선교적 모델로 목회적 양육의 연구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선교학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연구의 중심 과제 (Central Research Issue) 
본 연구의 중심과제는 신앙인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과 훈련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역사적, 시대적 기독교교육을 성서적, 선교적, 그리고 상황적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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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질문들 (Research Questions) 
본 연구를 통해 본인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제4차산업혁명으로 영향을 받게 될 변화는 무엇인가? 
둘째, 성서적 관점에서 교육은 무엇인가? 
셋째, 발전되어온 기독교 교육의 역사적 관점은 무엇인가? 
넷째, 교육의 기독교적 대안은 무엇인가? 
다섯째, GMIT의 성경적 교육과 훈련의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의 범위 (Delimitations) 
첫째,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앞으로 시대에 미치게 될 영향과 연관해서 GMIT 
선교 사역과 교육 훈련의 방향을 중심적으로 다루도록 제한한다. 
둘째, 본 연구의 성서적 연구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성경적 교육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셋째, 본 연구의 선교학적 연구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기독교교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공동체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제한한다. 
연구의 가정 (Assumptions) 
본 연구를 하면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한다 
첫째, 이 시대의 복음화를 위한 효과적인 소통 방법은 기술혁명이 가져오는 미래의 
변화를 잘 읽고 올바르게 계몽, 교육함으로써 새로운 선교 양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기독교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자들을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모델로 세워져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돕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6 
셋째,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제자가 되어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이 사명이 될 때, 이 땅 가운데 
건강한 선교적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용어의 정의 (Definitions) 
1. 선교적 교회: 신자들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구별된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의 선교와 그의 나라를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선교적 사명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성경적 세계관: 우리로 하여금 만유에 대한 구속받은 자의 시각을 지니게 하고, 
또 우리 삶의 총체적 영역을 구속받은 자로 살게 하고, 나아가 구속받은 자로 사회와 
세상을 변하게 하는 개혁자가 되게 이끈다.  
3. 전문평신도: 목회자와 구분하여 자신의 일터에서 선교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칭한다.  
4. 넷 세대(Net Generation) : N세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젊은이를 일컫는 의미로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나 성인인 된 디지털 세대라는 의미이다.  
5. 통섭(Consilience): “지식의 통합”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연결하고자 하는 통합 학문 이론이다. 
연구의 방법 (Methodology) 
본 연구는 풀러 신학교 알란 허바드 도서관(David Alan Hubbard Library)에서 문헌 
연구와 인터넷 자료들을 참고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성경과 신학 서적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기독교 교육을 성서적, 역사적, 선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으로 
GMIT에서의 교육과 훈련을 기독교 교육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선교적, 상황적 
방법과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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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개관 (Overview of the Study)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요와 아울러 
미래 기술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기독교교육의 역사적 관점에서 돌아보며, 
제5장에서는 교육의 목적과 중요성, 기독교교육의 대안을 다루고, 제6장에서는 GMIT 
선교사역의 교육과 훈련의 현황을 통해 훈련방안을 모색하고 시대와 세대를 잇는 
GMIT(Global Media&IT) 선교적 대안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하고 제안함으로써 결론을 맺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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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미래기술혁명 시대의 변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간다. 그동안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간의 
생활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측면과 그 폐해로 부정적인 면들도 나타났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물론 인간 생활 복지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과학기술들, 이를테면 사람보다 지능 면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의 등장, 그 인공지능과의 갈등, 생명에 대한 인위적 조작, DNA 편집, 
수명 연장에 대한 시도와 아바타를 통한 영생불멸 가능성, 뇌 활동에 대한 컴퓨터의 인위적 
개입 등등 예수님 탄생 이래로 성경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인류의 재앙적 위기에 맞서 
싸워야 하는 성경적 세계관과 엄청난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은 21세기의 시작과 동시에 출현했다(Schwab 2016:25).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기존의 산업혁명들은 인간의 노동을 기계화하고 
자동화했던 반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두뇌 자체를 대체하는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한다. 현대의 기술 자체의 발전이 전대미문의 양상을 보이는 만큼 인간은 기술 
변동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예측하고 평가하는 작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앞으로 미래의 현실 속에서 일어날 일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몽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먼저 미래 과학기술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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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혁명의 개요 
제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증기기관의 발명, 제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후반의 
전기 발명, 제3차 산업혁명은 1970년대 컴퓨터의 발명 및 1990년대 인터넷 보급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처음 언급되었는데,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기업인, 정치인, 경제학자 
등 전문가 2천여 명이 모여 세계가 당면한 과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최근 다보스 
포럼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바이오테크, 
유전자 테크놀로지(특히 나노 테크놀로지)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슈밥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진보된 기술은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문화 인류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제 4차 
산업혁명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변화가 되도록 이끄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고 
하였다(Schwab 2016:34). 이 시대는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앞으로 인류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혁명적이고 불확정적인 시대를 맞으며 더욱 
양극화의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파괴적 혁신을 끌어내겠지만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자초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변화와 정책을 만들어내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2016:251). 그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본격화에 앞서 우리가 인지해야 할 
점은 인간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인지적, 기술적 기능이 인공지능을 토대로 한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인간의 특성과 기능을 바탕으로 만든 
인공지능의 영향력을 맞설 수 있는 기능은 바로 ‘인간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WEF 2016).  
그러므로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문제는 생명체, 삶의 공간, 그리고 사물을 오로지, 과학적,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계산에 따라서 이용해 왔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별다른 의식을 가지지 못했다. 인류의 역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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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쏟아왔던 모든 것은 성공과 좌절로부터 현대의 기술, 산업, 경제는 물론 철학, 예술, 
정치에 이르기까지의 진보는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단순히 생존에 머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의미 있는 삶을 지향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물론 
인간의 진보가 가져다준 긍정적인 결과는 엄청난 것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기술 문명의 
진보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했으며, 실재를 지나간 세대들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확대 발전시켜왔다. 물론 삶의 조건과 노동의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과 소비를 
향상하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면에서는 만족을 줄 수 있었지만, 그 반면 삶을 
파괴하고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므로 자연의 순환을 해치게 되어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질서를 망가뜨리는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놀라울 만큼 발전한 현대의학기술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탐욕과 부주의와 무책임 때문에 
인간의 생명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는 기술로 남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상원 
2007:82).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신, 마음, 영혼을 모아 지혜를 발휘해야만 앞으로 닥칠 
문제들을 의미 있게 다룰 수 있다. “여기서 마음은 감정을 느끼는 부위로서의 가슴만을 
말하지 않는다. 지력, 감각, 상상력, 직관, 의지, 영혼 등 인간의 모든 능력이 한데 모인 
장소로서의 가슴이다(Parker 2017:49).” 파커 파머는 정치에서건, 교육에서건 일관되게 
가슴, 즉 마음을 강조한다. 마음은 사랑과 의미의 중심이며, 학문 연구와 관계 형성의 
중심이다. 왜냐하면 기술의 진보는 새로운 윤리의 경계점을 갖게 할 것이다. 이를테면 
생물학의 진보는 질병을 치료하고 부상을 회복할 때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보다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는 없을까? 만약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인다면 
유전자 편집을 통해 얼마든지 원하는 맞춤형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의 예측 능력과 관련하여 인간이 로봇처럼, 혹은 로봇이 인간처럼 헹동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는 인공지능과 관련해 이와 유사한 복잡하고 위험한 
질문들을 마주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가오는 미래에 
적응하기 위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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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가진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사고와 행동과 기본적인 출발점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궁극적인 실재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 해답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궁극적인 
표준이 된다. 그러기에 기독교 교육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생겨났고, 그 
실재가 중심이 되는 교육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기독교 
교육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자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제4차 산업혁명의 특성과 그 함축성부터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여러 가지 핵심기술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6년 
여름, 미국 동부의 다트머스대학교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부터다. 존 매카시(John 
McCarthy, 1927~2011), 마빈 민스기(Marvin Minsky, 1927~ ), 앨런 뉴엘(Allen Newell, 
1927~1992), 허버트 사이먼(Herbert Alexander Simon, 1916~2001)이라는 4명의 인공지능 
연구에 신화적인 인물로 꼽히는 저명한 학자들이 참가해서 컴퓨터에 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Matsuo 2015:66). 컴퓨터에 인간의 지능을 부여해 보려는 공학적 기획에서 
출발하여 컴퓨터에 인간의 지적 능력도 대행할 수 있게 해 보자는 시도로 인간과 같이 
생각하는 기계를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 부르기로 한 것이다. 공립하코다테미래대학은 
‘일본 인공지능의 매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공지능학회 전 회장으로 교토 대학교수인 
니시다 도요아키는 ‘지능을 가지는 매커니즘’내지는 ‘마음을 가지는 매커니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015:45). 인공지능의 발전은 추론, 탐색, 지식, 기계학습, 특징표현 
학습으로 사람이 저장해 놓은 지식을 프로그래밍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온갖 자료들, 문서, 그림, 스캐닝한 사진 등등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을 스스로 분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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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배우며 깨우치는 ‘deep learning’ 기술에 있다. 컴퓨터가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다. 
경우의 수가 많아질수록 더 뛰어나게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기계는 인간과 달리 
지치지도 않으며, 불평하지도 않는 사무 기계, 노동 기계, 지식 기계들의 기능을 가지고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이 추세가 될 것이다. 즉 
로봇의 뇌가 인공지능이 된다. 아이비엠 왓슨(IBM Watson)이라는 인공지능은 퀴즈쇼에서 
인간 챔피언을 이기고, 의료분야에도 의사보다 훨씬 높은 암 발견 적중률을 보이고 
세계적인 암센터 클래브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이나 예일 암센터(Yale Cancel Center) 
등 많은 유명병원에서 이미 도입해서 쓰고 있다.  
가상현실(Vritual Reality)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VR: Vritual Reality)은 “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인간-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3차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다. 흔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혼동하기 쉬운데 가상현실은 자신과 배경, 환경 모두 현실이 아닌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증강현실은 혼합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비즈니스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분야는 
직무교육으로 의료, 학교 교육이나 기업, 기관, 군대에서 도입하면서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그동안 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배워왔지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하면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체험하는 
역사교육은 훨씬 학생들의 참여도와 몰입이 달라질 것이다.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OT) 
사물인터넷이란 말 그대로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그 정보를 활용하여 사물 
본연의 기능을 더 충실히 행하도록 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자 물체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년간 컴퓨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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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여전히 ‘무어의 법칙’(Moore’s Law: 
일반적으로 프로세서 속도 또는 중앙처리 장치 내 트랜지스터의 전체 수가 2년마다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뜻함)이 적용되고 있는 컴퓨팅 파워의 지속적 성장과 하드웨이 가격 
인하로 인터넷에 그 어떤 것을 연결하더라도 경제력 있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는 
모든 물건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통신 능력이 높아졌으며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역시 가능해지고 있다(Schwab 2016:198). 그러므로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그동안의 컴퓨터만 연결되는 인터넷과는 차원이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세계라는 것은 다름 아닌 데이터의 폭발적 생성이고 이 데이터가 
인공지능 등 각종 응용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사물인터넷은 가정, 일터, 병원, 운송 수단, 
정부 등에 연결되며 다른 응용 기술들의 기본 인프라로 쓰이게 된다. 소프트 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2035년까지 1조 개 이상의 기기가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어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생성되면 현존하는 산업을 완전히 재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스마트 홈,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병원 등등 이 기술을 응용한 스마트 시대가 오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3D 프린팅 
3D 프린팅 기술은 입체적인 물체들을 3D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그대로 생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D 프린팅은 3D 프린터만 있으면 누구나 제작할 수 있는 특성 덕분에 
재료 혁명과 더불어 거의 모든 것들을 직접 3D로 프린팅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물건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옷, 자동차, 집, 음식까지도 3D 프린팅 기술을 통하여 
만들어질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메이커가 되는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심지어는 인체의 뼈, 
장기, 세포, 신장, 간, 심장까지도 프린트할 수 있게 된다. 이 3D 프린트가 줄기세포를 
비롯한 각종 복제 기술, 즉 바이오 기술과 결합하는 바이오 프린팅 시대를 예고한다. 
2020~30년경에는 3D 프린트된 장기에 자기의 몸에서 빼낸 세포를 배양하여 생성되는 
거부감 없는 장기가 유행하고 자유로이 교환되는 시대를 맞이한다고 한다. 이미 10살 
소년에게 방광이 바이오 프린팅되고 이식되어서 이 소년은 10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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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기술 축적이 되어서 3~4년 이내에 제일 복잡하다는 간(liver)까지 바이오 프린팅될 
수 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예측한다. 
유전자 시퀀싱(Gene Sequencing) 및 유전자 편집 
원래 유전자 치료(Gene Therapy)는 각종 유전적 질병, 즉 다운 증후군, 선천적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배아로부터 미리 발견해서 DNA를 변형시켜서 건강한 아이가 
탄생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디자이너 베이비(Designer Baby)라는 
것은 질병 치료 이외에도 더 나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성별, 눈 색깔, 머리카락 색깔, 키, 손가락 크기 등등의 거의 모든 외모를 바꿀 수 
있다고 하며 심지어는 IQ, 성격 등까지도 편집될 수 있다. 이 부분에 제일 앞서가는 영국은 
실험 목적으로 하는 모든 분야의 DNA 편집에 대해서 이미 법적으로 허용하였다. BBC는 
이것의 윤리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의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미 미국에서도 성별 
조작은 가능해졌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완성되고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돈 있는 사람의 
(Insurance에서 물론 커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은 모두 미남, 미녀만 태어날 수도 있다. 
만약 이 시술이 획기적으로 가격이 낮아지고 대중이 앞다투어 시술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질병으로 인하여 유전자 조작된 첫 번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2014년에 한 사이언스 잡지가 보도하였다. 슈퍼베이비가 태어날 디자이너 
베이비(Designer Baby)의 기술적 완성은 먼 훗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태아 때부터 조작되는 것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것이다.  
BCI(Brain Computer Interface) 및 Brain Net 
‘The future of the Mind’라는 베스트 셀러 책을 쓴 세계적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앞으로의 추세는 브레인 넷이 될 거라 했다. 마음, 생각이 브레인 넷(Brain Net)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나노봇은 감성이나 지성 등을 
향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슈퍼맨과 같은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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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BCI)가 개발되고 있어서 이것이 완성되면 인간의 기억이 
컴퓨터에 저장될 수 있고, 또 역으로 컴퓨터의 연산 능력 등 인간에게 어려운 분야들이 
뇌에 업로드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슈퍼맨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 겸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는 “알약 크기의 나노봇을 인간의 뇌에 넣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인간은 운동능력, 언어능력 등을 습득하고 생각만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초인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불과 15년 후에 가능한 일이다.”(Kurzweil 
2007:35) 
인간 수명 연장 
인간 수명 연장을 위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래리 페이지(Larry Page: 
구글 창업자), 래리 엘리슨(Larry Ellison: 오러클 창업자), 피터 디엘(Peter Thiel: 페이팔 
창업자) 등등의 억만장자들과,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 싱귤레리티 대학 창립), 아서 
레빈슨 (Arthur Levinson: 칼리코 창업자) 등등의 수많은 과학자가 이 연구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고 있다. 돈 많은 사람의 관심은 더 오래 살고 싶은 
무병장수에 관심이 많다. 그들은 세포의 노화 현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해결책을 찾고 
있다. 오드레이는 이미 많은 노화 방지약을 개발하였다. 상당한 진보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레이 커즈와일은 나노봇을 인체에 주입하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질병이 있는 곳을 
정확히 찾아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그동안 난치병으로 여겼던 병들이 다 고칠 수가 
있다고 한다. 2020년경에는 나노봇으로 모든 질병이 사라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다. 바이오 
프린팅으로 장기에 이상이 생기면 교체가 가능한 시점이 2020~2025년 경이라 한다. 각종 
스마트한 기기들이 건강 증진에 사용된다. 이를테면 스마트 토일렛을 들 수 있다. Smart 
Toilet은 가정에 설치되어 매일의 용변을 분석하여 질병 가능성을 미리 관측해서 알려 준다 
하니 질병이 말기에 발견될 염려가 없다. 미리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10년 후에 어떤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사물 인터넷으로 병원 의사하고도 직접 연결이 
된다. 수명 연장 프로젝트를 위해서 구글에서는 갈리코라는 회사에 5억 불을 투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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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코는 노벨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적 석학 과학자들이 다 포진하고 있다. 머지않아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세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데에는 많은 과학자가 동의하고 있다. 
인간의 평균 수명 연장은 거대한 집단적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개인과 경제 모두에 영향을 주어 이제 한 개인이 일생 여러 가지 직업을 갖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자원 배분을 두고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잠재된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높은 수준의 세대 간 민감성을 요구하고, 개인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균형점을 찾는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다(Fadel 
2016:125). 
영생불멸 
레이 커즈와일은 심지어 2045년에는 싱귤레리티(특이점)이 온다고 했다. 
특이점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Kurzweil 
2007:54). 그는 이 시점부터 인간이 육체적으로 영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화의 원인을 
밝혀서 치료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장기가 노화하면 교체하고 육체적 영생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육체적 영생도 가능하지만, 복제 아바타를 통하여 자신의 
뇌의 모든 것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아바타를 통해서 영생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도 같은 
생각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억만장자 드미트리 스코브(Dmitry 
Itskov)는 수많은 과학자와 함께 ‘2045 Initiative’라고 명명된 다음과 같은 아바타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  
1. Avatar A(2015-2020) : 복제된 인간의 뇌를 BCI(Brain-Computer Interface)로 통제 
2. Avatar B (2020-2025) :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인간의 뇌를 통째로 아바타에 
이식 
3. Avatar C (2030-2035) :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개인적 속성까지도 이식하는 단계 
4. Avatar D(2035-2045): 홀로그램(Hologram)과 같은 아바타 생성 
내가 죽을 때 나를 닮은 복제 인간 아바타의 뇌 속에 심어져 내가 아바타를 통하여 
영구히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미래에 이런 현실이 실제로 다가온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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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까? 성경에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히 
9:2)고 명백히 단언하고 있고 성경에 흐르는 전반적인 주제가 ‘인간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나의 아바타가 이생에서 영구히 산다면, 아니 영구히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 동안 또 다른 나는 지상에서 500년 더 산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이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예고되는 변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으로 인해 
우리가 사는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 사회는 300년 전의 산업혁명에서 경험했던 사회구조나 생활양식의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의 지식정보 관련 기술혁신 속도를 고려할 때 경제, 금융, 직업, 교육 
분야에 전면적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지금껏 갖지 못했던 것으로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실제로 지금까지 해 오던 일에 대한 발상의 혁명적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어떤 환경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혁명 블록체인과 교육혁명 에듀블록(EduBlock) 
4차 산업혁명 기간 중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혁명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이라고 
명명된 경제계의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미래의 인간 생활에 가장 큰 변화를 줄 
3가지를 꼽으라 하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이라고 말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아 
그만큼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다가오는 혁명적 변화이다.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블록(Block)을 잇달아 연결(chain)한 모음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 고안한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다. 그는 2008년 10월 31일 암호화 기술 커뮤니티 
메인에 ‘비트코인:P2P(Peer to Peer)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올렸다. 그는 여기서 
비트고인을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오가는 전자화폐”라고 소개하고 “P2P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중지불을 막는다”라고 설명했다(Tapscott 2016:25).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한마디로 데이터를 분산, 관리하는 새로운 신뢰 시스템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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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신뢰 시스템이란 대표적 기관인 은행을 예로 들면 돈을 다루는 곳이기에 신뢰와 
안전이 생명인 곳이다. 고객이 맡긴 돈의 거래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외부의 해커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 거래내용과 잔액을 조작하거나 마비시켜 다운되는 
사례가 있거나 천재지변 같은 일이 일어나 은행 거래의 데이터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은행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러한 신뢰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들인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오히려 역발상 개념으로 거래내용이 오픈 관리되어 
거래내용이 블록이라는 것으로 묶여 동시에 수천 군데 분산되어 저장되기에 거래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아닌 거래가 공개 관리된다는 뜻이다. 신용이 아니라 시스템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를 구성한 덕에 제3자가 거래를 보증하지 않아도 거래 당사자끼리 가치를 교환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그러기에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핀테크(finance + technology = fintech: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라는 신조어, 신개념이 
생겨나고 그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블록체인도 결국 재물과 서비스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기술이다. 이 기술이 교육의 영역에 도입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에듀블록(EduBlock)이다. 에듀블록의 핵심 개념은 개인이 언제 어디서든 학습 활동을 할 
때마다 학습 내용을 증명하는 에듀블록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에듀블록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어디서 배웠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배우고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듀블럭은 에듀테크라는 신개념으로 교육에도 혁명을 가져와 
온라인으로 우수한 대학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직업변화 
직업 세계는 기술발전과 사회변화, 경제 활동의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2013년에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향후 10~20년 동안 인공지능과 기계 
자동화로 인하여 미국 직업의 47%가 없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2016년 백악관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앞으로 수년간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최근의 뉴스에 따른 몇 가지 실례만 든다 하더라도 호쿠오쿠 상호생명(Fukoku Mutual 
Life)에서는 아이비엠 왓슨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수십 명의 보험 행정 요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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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였다. 다른 보험 회사들에도 신호탄이 될 것이라 한다. 최대의 펀드 운용회사 
BlackRock은 증권거래자 40명을 해고하고 자동 인공지능으로 대체하였다. 2020년까지 
모두 23만 명 정도가 이 분야에서 직업을 잃을 수 있다고 한다. 씨티은행에서는 지점이 
사라지고 인터넷 뱅킹으로 대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고성능 카메라와 빅데이터 
분석기로 경비원의 일을 대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400만 명의 운전 관련 직종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골드만 삭스가 예측하였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시행한 공동 조사 연구에 따르면 현재 
사람들이 하는 업무의 3분의 1은 로봇이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일자리하고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의 미래는 부의 격차, 소득의 
격차가 점점 더 심화할 것이다. 또한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 생겨날 직업들도 있을 것이다. 
다만 미래는 그것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으로 없어질 확률이 높은 순서와 없어질 확률이 비교적 낮은 20개의 
직업을 나열한 것이다. 퍼센트가 높을수록 없어지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고 
낮을수록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직업이 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미래학자가 권위 있는 연구 기관이라고 해서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 어느 때 
보다 각자의 정확한 선택과 결단이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로봇이 대체할 노동 
집약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일자리를 걱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산업과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표 1 > 
 
없어질 확률이 높은 직업, 낮은 직업별 통계 
(2013년 옥스퍼드 대학교 발표) 
 
없어질 확률이 높은 직업 없어질 확률이 낮은 직업 
1 텔레마케터 99.0% 1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1.5% 
2 화물창고관련업무종사자 99.0% 2 음악감독, 작곡가 1.5% 
3 시계수선공 98% 3 생명과학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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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포츠 경기심판 98% 4 세일즈 메니저 1.3% 
5 모델 98% 5 미생물학자 1.2% 
6 캐시어 97% 6 간호사 0.90% 
7 전화교환원 97% 7 성직자 0.81% 
8 리셉션리스트 96% 8 중등교사 0.78% 
9 자동차 엔지니어 96% 9 고고학자, 인류학자 0.77% 
10 카지노 딜러 96% 10 운동트레이너 0.71% 
11 패스트푸드 요리사 96% 11 큐레이터 0.68% 
12 회계 감사 94% 12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0.65% 
13 웨이트, 웨이트리스 94% 13 무대, 전시 디자이너 0.55% 
14 정육업자 93% 14 치과의사 0.44% 
15 소매업자 92% 15 초등학교 교사 0.44% 
16 보험판매업 92% 16 심리학자 0.43% 
17 교통 감시요원 90% 17 외과, 내과의사 0.42% 
18 제빵사 89% 18 영양사 0.39% 
19 버스기사 89% 19 구강, 악안면술 외과의사 0.39% 
20 택시기사 89% 20 헬스케어부문 사회복지사 0.39% 
교육 변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파괴적 혁신의 영향력은 사회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핵심 기술들로 인해 교육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학교 
교육이나 직업 및 직장 교육을 막론하고 다양한 양상과 변화가 예고된다. 종이로 된 
교과서는 점차 사라질 것이고 학생들은 모바일 기기를 비롯해 실제 현장감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다. 앞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에 대해 언급했던 사물인터넷과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되어 이제껏 변화되어 온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될 
것이다. 학습 분석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학습현황을 개별화된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온갖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이 정착된 
학습용 로봇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과 기술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사회에는 새로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하며,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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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교육의 변천 
(류태호 2017:140) 
 
 교육 1.0 교육 2.0 교육 3.0 
지식이란? 받아적고 암기하는 것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맥락에 따라 
재창조되는 것 
학습은?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 선생님뿐 아니라 
친구한테서도 배우는 것 
선생님, 친구들한테서도 배우지만 
선생님도 학생에게 배우기도 하는 것 
선생님은? 국가 인증 전문 교사 국가 인증 전문 교사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학교는? 건물 형태로 존재 건물 형태뿐 아니라 
온라인상에도 존재 
카페, 식당, 직장, 길거리, 지하철, 
여행지 등 어디든지 가능하다 
에듀테크(Education + Technology) 
온라인 영상 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을 인터넷 환경으로 옮겨 놓은 
것이 이러닝이라면, 에듀테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영상기술 등 기술 영역 전반을 활용하여 기술과 결합해 높은 가능성을 지닌 교육을 
에듀테크라 부른다(홍정민 2017:25). 이 교육 방식은 기존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했다. 곧 교육과 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을 창출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에듀테크의 기술 사용은 
광범위하다. 교육과 기술의 결합은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자에게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해 준다. 교육의 대중화, 교육 효과의 극대화, 교육과 실생활의 결합이다. 다시 말해서 
양질의 교육을 더 많은 사람이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무크(MOOC)는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자로 무료로 세계 유수 대학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사이트들을 말한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스탠퍼드 대학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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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세라’(Coursera), MIT와 하버드 대학 중심의 ‘에덱스’(Edx), 구글의 ‘유타시티’(Udacity), 
유럽의 ‘퓨처런’(Futurelearn) 등이 주목할 만한 무크 서비스 기관들이다.  
에튜테크 산업을 주도하는 것은 영국이며 그 배경에는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성공적 결과가 자리하고 있다. 에튜테크가 가져올 교육혁명으로 여섯 가지로 꼽는데 
그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도구와 기술은 인간의 일을 대체해 왔으나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교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 로봇 교사가 등장할 것으로 내다본다. 둘째, 현실감 있는 가상현실 
교실이 등장할 것이다. 셋째, 소셜네트워크의 발전으로 교사와 학생의 장벽을 허물고 
학생이 교사가 되고 교사가 학생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연결하고 
공유하며 함께 창조하는 학습공동체가 등장할 것이다. 정해진 커리큘럼 내용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공유한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업의 중심이 되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 콘텐츠 공급에 급급하여 연구 기능을 상실하고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는 역할에만 
충실한 교실 수업 중심의 전통적 학교는 서서히 사라져가고 새로운 대안 학교 즉, 
무크(MOOC)같은 언제 어디서든 세계 최고의 강의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역할과 
모습으로 전통적 학교의 단점들을 보완하며 발전된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생겨나고 
변모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창의력, 협업능력, 과학기술, 문화 예술 등 새로운 교육과정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게임 세대의 등장과 함께 그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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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통적 단점을 보완, 발전된 학교 
(홍정민 2017:127) 
나노디그리 프로그램과 마이크로 칼리지 프로그램은 대학이 꼭 4년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거꾸로 교실’이라 불리는 ‘플립러닝’(filipped learning)은 우드랜드 
파크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출발한 개념으로 2007년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 강의식 수업을 
온라인 사전 학습으로 대체한다는 개념이다. 이전에 교실에서 강의실 수업하고 집에서 
심화학습을 하는 것을 반대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교실에서 교사 및 동료와 
함께 심화 학습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즉 기존 교육을 뒤집는다는 의미에서 플립러닝으로 
불리고 있다.  
기독교 정체성, 도덕성, 윤리적 위기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유전자 조작을 한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없으며, 형질 전환 동물과 식물을 
일상 대하면서 살고 있다. 반면 이러한 생명과학과 공학 덕택으로 우리는 풍요로운 
물질문명과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생명 
자체를 위협하고 변질시킬 위험한 미래에 도전받고 있다. 현재 생명과학은 엄청난 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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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을 통해 임상실험을 위한 첨단 시설과 고급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이 
되었고 정치적 논쟁점이 되고 있다. 생명 과학 기술의 위험성과 유용성을 둘러싼 논쟁은 
다양하다. 이를 둘러싼 많은 논쟁이 여러 분야와 함께 얽혀 있어서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엄청난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오늘날 생명 윤리는 급속도로 급격하게 타락하고 있다. 생명에 관련된 
범죄들이 곳곳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엽기적인 연쇄 살인, 가족 살해, 청부 살인, 집단 
테러, 자살, 총기 사건 등 생명경시 풍조는 너무 퍼지고 있어 사회의 현상처럼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현실이 생명윤리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생명경시 풍조가 다만 생명공학과 과학을 통해 일어나는 인간배아 복제 연구의 허용과 
현실화될 때 지금까지의 현상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미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과학자 역시 사람이다. 인간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과학이라고 사회적 맥락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조차 과학 
기술의 진보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투철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 또한 요구되는 것은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해악에서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미래의 선 혹은 유용성을 내세워 개인의 권리가 가공의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예측 
불가능한 시대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의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유신론과 무신론, 창조론과 진화론,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기독교와 세속주의, 
성경과 과학주의 사이의 대립이 격심해질 것은 예견할 수 있다. 이것은 세계관의 전쟁이며, 
신앙의 전쟁이다. 인간복제와 유전자 조작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며, 
윤리적 문제라기보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생명윤리는 기독교인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 땅의 파수꾼을 삼으셨다.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파수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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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셨다(겔 33:3-16).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명 윤리를 세우고 보존하고 가르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윤리적 행위는 인간의 특수한 행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인간 인격의 근원적인 
실현이다. 본질에서 인간은 실재의 다양한 영역과 매우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 행위는 단순히 하나의 특별한 대상을 지향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의 특별한 사태가 윤리적 행위의 원리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 토마스 아퀴노는 자신의 
신학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 위에 구축하였고 인간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라고 한 바 있다(안명옥 1996:15). 인간을 이해하고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신학적 시각은 인간 자신과 다른 피조물을 돌보아야 할 인간의 역사적 운명이 
오늘날까지 실패와 오류로 점철된 역사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관 변화 
위에서 열거한 과학 기술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세계적 석학들은 현대 사회에서 과학 기술의 진보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는다면 허구에 불과하다고 얘기한다. 이 과학 기술은 전 세계인의 의식주, 의식, 경제, 
문화, 예술, 정신세계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고 기독교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 시대가 주는 세계관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편의주의, 
행복주의, 인본주의가 만연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과학주의에 직면할 수 있다. 과학자들의 
이성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성이다. 그들의 이성은 데이터로 보여 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성이다. 그 어느 때보다 과학적 합리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다. 17~18세기의 
흐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 같다. 왜냐하면 과학 기술이 실제로 뭔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복제 동물이 태어나고 인간 게놈이 완성되고 화성에 도착하며 뇌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고 인공지능이 바둑 챔피언이 되고 등등 신비롭고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둘씩 실현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의 말이 비중 있게 취급되며 사람들은 
그것을 응용하는 성공적인 기업가의 말에 열광한다.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도 그런 성향을 
보여 준다. 특히 대학에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에게서 더욱 그런 성향을 발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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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기독교와 교회를 더 배척하는 요소가 되는 4차 산업 혁명을 
가져오는 과학 기술의 내면에는 어떠한 사상과 세계관이 지배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맘몬과 결탁한 극도의 편리주의이다. 옛날의 과학자들은 철학자이면서도 
과학자인 경우가 많다. 철학은 직간접으로 성경적 세계관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금의 
과학자들은 그런 철학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영역이라면 과감히 도전한다. 그것이 현대의 자본주의, 맘몬과 
결탁하여 이 도전이 엄청난 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관이 들어갈 여유가 없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뒷전이다. 편리주의와 그들 나름의 박애주의가 결탁하여 있다. 
디자이너 베이비에서 보듯이 출발은 기형아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이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에고 중심주의’에 젖은 세대들은 결국 이기적, 인간 중심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극심한 국가 간 경쟁은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결국 새로운 과학 
기술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철학과 신학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세계를 이끄는 
거대 IT와 미디어 기업들은 인간들의 편리함에 최대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편리한 
시스템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탄성을 지른다.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긍정적인 
면들도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세계관과 역행한다면 그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시각이 필요하다.  
둘째로, 자연주의와 과학주의에 근거한 신이신론이다. 인체와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일수록 절대자를 인정한다. 그 신비함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DNA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정보 장치라고 한다. 한 세포 안에 있는 DNA 정보가 책으로 1000권 정도의 
분량이라 한다. 그런데 인체의 세포 수는 100조 개 이상이라 한다. 이 어마어마한 DNA가 
질서 정연하게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한 미국 국립 보건원 
원장 프란시스 콜린스는 ‘DNA는 하나님이 생물들을 창조한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어’와 같다고 고백하였다. DNA의 존재와 작용이 진화론자가 주장하듯이 ‘우연’으로 
형성될 가능성은 제로이다. 많은 과학자도 이것을 알기에 ‘우주의 지적 설계론’을 
인정한다. 몇 년 전에 Pew Research Center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 대상 과학자 중 
33%가 하나님을 믿는다. 18%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우주적 영과 힘이 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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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다고 했으며, 41%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했으며, 7%는 모르겠다고 했다. 데이터와 
증거를 신봉하는 이성주의 집단인 과학자들의 51%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었다. 
콜린스는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크리스천이지만 대부분의 다른 과학자들은 ‘우주의 
지적 설계론’은 동의하지만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새로운 
이신론(신이신론)의 형태를 띠고 있다.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주의 법칙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자꾸 간섭되어 그 현상이 변칙적으로 된다면 
성립될 수 없기에 더욱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신이신론’이라 한 것은 
계몽주의 시대의 이신론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계몽주의 시대의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한번 하시고 그다음은 간섭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기에는 먼 당신’으로 멀리 보내버렸다(Sire 
2009: 68). 그리고 현실의 영역과 신비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지금의 과학자들은 그 
영역을 나눈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비 현상들을 자꾸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증명하려 한다. 
이들은 신비로운 현상들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연구한다. 이들의 특징은 엄청나게 지적인 수프림을 
인정하지만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보기에 원죄론을 믿을 수가 없다. 또 다원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셋째로,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이다. 다원화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무리 
없이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사상이 인권(휴머니즘)이다. 인권의 명분을 얻으면 과학, 
이성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유전자를 연구할 때도 인간을 위하여 기형아에 대한 탄생을 
막기 위함이라 하면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다. 인공 지능도 인간의 더욱 나은 삶을 위함이라 
하면 명분을 얻게 된다. 화성에 갈 프로젝트도 멸망할지도 모르는 지구로부터 탈출구를 
찾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명분을 만든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 인권, 여자의 인권, 
억압받는 자들의 인권을 강조하였다. 크리스천들도 ‘휴머니즘’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작금의 개교회주의를 지향하는 경쟁적 교회 시대에 예배 역시 사람의 취향을 반영한다. 
교회에서도 ‘사람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진다. 찬양에 찬송가 보다 인간의 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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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을 자극하는 복음 성가로 채워진다. 크리스천들은 휴머니즘 중에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거부해야 하는가? 예수님도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다. 사람을 위하여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을 위하여 먹이시고 심지어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다. 예수님의 ‘사람을 
위함’과 휴머니즘 사이의 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현대 사회 특징 중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자아실현’이라 
볼 수 있다. ‘자기중심’에서는 ‘기분’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본질에 도덕적 접근을 
하는 것 아니라 기분(사기)으로 움직여진다. 종교도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종교가 의식을 고양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 ‘진정한 자기 자신과 
접촉’하여 만족하게 된다. 기독교는 “진노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심판 없는 나라로 죄가 없는 사람을 인도했다”는 자기 복음이 인기를 얻게 
된다(Hiebert 2010:452). 이신론이 휴머니즘을 만나 성경적 세계관은 본질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박해도 심해진다. 우리는 휴머니즘의 본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경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적어 본다. 휴머니즘은 이성의 철학이자 지식을 
추구하는 과학의 철학이다. 그러므로 휴머니스트들은 세상의 지식을 찾는 노력에 있어서 
임의적 신앙, 권위, 계시, 의식의 변형(성령) 같은 것을 배척한다. 휴머니즘은 또한 상상의 
철학이다. 그러므로 직관적인 느낌, 직감, 사색, 추측, 영감, 감정, 의식 변형, 종교적 경험 
등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지식을 습득하는 유효한 방법으로 혹은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으로 인도하는 유용한 소스로 생각하지 않는다. 휴머니즘은 연민의 철학이다. 
개인이나 사회에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 또 인간의 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지 
신학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 휴머니즘은 ‘여기에 지금 있는’ 철학이다. 
인간 현실 생활에 대한 문맥이지 죽음 후의 문제에 대한 약속이 아니다. 휴머니즘은 과학과 
잘 조화된다. 오랫동안 진화된 자연적 우주 공간 속에 사는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증거도 
없는 ‘영혼’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면 휴머니스트들은 결코 성경적 
세계관의 아군이 아니다. 이신론과 아주 잘 어울린다. 이신론에서 출발한 사상은 
이성주의를 넘어 인본주의, 과학주의와 어울려져 대세를 형성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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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데이터즘의 신봉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데이터에 대한 신봉이 
종교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이다(Harari 2015:503-544). 과학자들의 이성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성이다. 그들의 이성은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구글은 
새로운 유행병을 전통적인 보건기구보다 빨리 감지한다. 빅데이터 분석 연구회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데이터가 수십만 개 혹은 수백만 개가 되면 
예측률이 떨어지지만 수십억 개 이상의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면 현재뿐만이 아니고 
미래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18세기 인본주의는 신 중심적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이동함으로써 신을 밀어냈다. 21세기 데이터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데이터 중심적 세계관으로 이동함으로써 인간을 밀어낼 것이다. 
인본주의가 정착될 때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지만 미래기술혁명이 데이터즘으로 빠르게 
몰고 갈 것이다.  
교회의 문헌들은 현대의 상황에 대해 네 가지 위기에 대해 언급하는데, 환경의 위기, 
에너지 위기, 자원의 위기, 창조의 위기이다. 창조의 위기는 스스로가 피조계의 왕 노릇을 
하던 인간에게 세계가 무너지고 홀로 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안명옥 1996:235).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창조의 위기시대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요약  
세계경제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으로 설명한다. 디지털 세계, 생물학적 
영역, 물리적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기술 융합으로 즉, 사이버 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은 로봇, 의료기기, 산업 장비 등 현실 속 제품을 뜻하는 물리적 세계와 
인터넷 가상 공간을 뜻하는 사이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집적된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사물의 자동제어가 가능해짐에 따라 의식주와 모든 분야에 혁명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내다본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물 지능시대’가 되기 때문에 연결성, 
지능성, 자동화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며, 정보통신기술, 제조업,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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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에서 이뤄지는 연결과 융합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초연결성, 초지능성, 예측가능성이다.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초연결성)되어 초연결성으로 비롯된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한 미래 사회는 인간의 삶에 어떠한 도전을 줄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그동안 제1차-3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제 4차 산업혁명은 기하급수적 
속도로 전개 중이다. 또한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을 융합해 개개인뿐만 
아니라 경제, 기업, 사회를 유례없는 패더다임 전환으로 유도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같은 개교회주의로 계속되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노력과 비젼에 따라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미래를 가져온다. 신이신론을 믿는 과학 기술 신봉자들, 또 그들의 
사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 진화론을 과학으로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 편리함과 
맘모니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의 시대이며 세계가 우리의 손안에 있다고 인식하는 
시대이다. 초지능성, 초연결성, 예측가능성으로 특징되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펼쳐지는 
사회는 생활 양식, 의식구조, 신 인식과 영성의 패턴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자동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인간과 생명 가치가 더욱 존중되지 못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결국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우리들 자신 생각과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잘 
분석하고 이에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기업, 
정부, 시민사회, 종교, 학계 그리고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와 각 처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각 영역의 리더들이 함께 모여 협력해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지속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통합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GMIT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연결과 
융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기술혁명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 계몽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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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을 감당해야 한다.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인간의 전 영역에 미칠 변화를 제대로 읽을 수 있으며,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 미래의 전 영역에 걸쳐 일어날 변화에 대비해 무엇보다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 인격을 갖춘 역량있는 훌륭한 리더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 또한 이들을 연결하고 융합하여 진정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교육이 
무엇보다 선교단체로서 한 부분을 감당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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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교육의 성서적 기초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성서, 곧 성경의 말씀은 늘 신앙의 규범이자 근본이다. 사실 
성서는 주 후 4세기 후반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규범이자 성서를 정경이라 부르기 시작한 
이후로 신앙의 기준, 그리고 신앙교육의 지침서 역할을 수행했다. 정경(Canon)은 갈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네’(Kaneh)에서 유래한 말로 옛사람들이 작고 곧은 갈대를 가지고 
길이와 넓이를 재는 데 이용했는데 점차 내용이나 상황을 측정하고 판단하는 표준, 
규범이라는 뜻으로 확장된 것이다(고원석 외 2013:276).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배움의 책이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기독교 교육의 성서적 
기초에 대한 연구는 출발점인 동시에 지속해서 계속 연구해 나가야 할 주제이기에 여기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구약에서의 기독교교육 
구약 성경의 그 내면적 기초 구조 속에는 이미 교육을 내포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신앙을 보유하고 신앙공동체가 보존되고 발전되어 온 근본적인 특성이 있다.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신학적 구조는 언약이다. 언약은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팔머 로벗슨(O. Palmer 
Robertson)에 따르면 “주도권적으로 시행된 피의 결속”이라 일컫는다. 언약에서 중요한 
핵심은 관계와 결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특별한 관계의 의미와 그 
관계의 결속을 영원히 하기 위해 언약의 표징을 세우셨음을 알아야 하며, 삶과 죽음의 
궁극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언약은 갱신되지만, 내적인 통일성과 
계속성이 있으며 각 언약은 이전 언약을 상기시키거나 그 언약을 기초로 하여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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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된다. 언약의 핵심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이 언약은 직접 체결자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친다.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의 성격과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 그 가르침대로 그 후손들도 자신의 언약으로 여기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을 지키며 바라보고 기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율법이 포괄하는 -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ㅡ 이 세 가지가 언약교육의 내용이며,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기도 하다. 교육적 맥락을 보여주는 신명기는 십계명을 언약의 내용으로 
제시했으며, 가르쳐야 할 핵심적 내용으로 여겨 교육하도록 명령했다. 쉐마본문이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9절이 보여주는 교육적 의미로는 언약의 목표는 하나님 사랑이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사랑의 요구이다. 그리고 언약교육의 일차적 책임자는 부모이다. 
언약의 구체적 내용과 요구인 율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자녀에게 행해야 한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규정하는 의식뿐 아니라 율법을 낭독,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로서의 교육을 책임졌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대언자로서 그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을 책임졌다. 그 외에도 지혜자, 
서기관 등의 교육자들도 있다. 언약교육은 기독교 교육을 드러내는 교육 구조의 원형으로 
구약 성경에 이미 드러나 있다. 언약은 구약 성경의 신학적 주제일 뿐 아니라 이미 
구체적으로 교육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교육적 기초와 원리에 대한 
의미를 알고 더 깊이 심화시켜 교육 전반에 더 깊은 연구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모세오경에서의 교육 
오경 시대에 신앙교육을 주로 담당했던 주체세력은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 그리고 
부모이다. 기독교 교육의 내용, 목표, 방법 등으로 나뉘어 볼 때 하나님은 자기 계시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다. 첫 번째 신앙교육의 주체였던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교사였다. 인류 초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이런 가르침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개입과 참여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시기까지 계속 이루어졌다.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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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교육을 해 왔던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인데 주로 제사장을 의미한다. 모세는 대표적인 
제사장이자 당시에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쳤던 교사였다.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명령을 알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함을 가르쳤다. 이런 모세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의 중요성을 가지고 연계되어야 함을 요구하였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제사를 통해 중재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의 해석자이자 교사였다. 제사장은 
율법과 제사와 절기에 대한 종교의식과 양식에 대한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었다. 또한, 신명기 6장에 나타난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을 위해 부모들도 
가르쳐야 했다. 마지막으로 부모이다. 이 당시의 교육은 주로 가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컸다. 신앙교육은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특별히 아버지는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 백성들의 구전들을 암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정해진 규정이나 
규율들을 엄격히 지켜야 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의 신앙교육 책임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단순한 율법교육이나 암기수준의 임무 수행이 아니었다. 자녀들이 
신앙 안에 있도록 끊임없이 지적 욕구를 자극하고 그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했다. 케네스 겡글(Kenneth O. Gangel)은 오경에 나타난 교육의 다섯 
가지 특징으로 여호와 중심,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중심, 가정중심, 일상의 삶 중심, 봉사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 초점은 행동에 있었다. 나중에 가서 성경 속에 심적 성향과 
의도에 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나 원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선한 의도나 따뜻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적합하고 올바른 동기에 
입각한 행동이다. 이런 까닭에 기독교 교육은 지식이나 기술과 같은 것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하여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Wilhoit 1999:21). 
신명기 30-32장에서도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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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서에서의 교육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가르치는 임무가 부모에서 제사장 
외에 사사나 예언자. 그리고 현자 등이 추가되었다. 특별히 가나안 정착 이후에 새로 
가르치는 자로 등장한 예언자는 다양한 내용을 백성들에게 교육하였다.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사 시대와 
비슷한 양상으로 왕정 시대에도 교육이나 양육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대만큼 
두드려지거나 강조되지 않았다. 다만 제사나 예배, 절기 등은 행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운 시기에도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사사나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포로 기간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포로귀환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가서 대대적인 말씀의 교육이 강조되고 율법이 
중시되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었더라”(스 7:10).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광장에 모여 학사 
예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스 8:1, 8). 포로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를 그제야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다. 귀환 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씀 
교육을 통해 새롭게 해주었다. 이렇듯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노력으로 교육은 점점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백성들의 말씀을 통한 회개를 통해 유대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혜서에서의 교육 
지혜의 개념은 지혜서에서 나타나는데 그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올바른 지혜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삶 전체에 완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도 모든 근원인 하나님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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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지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확실한 분별력이 
있다. 이런 지혜를 바탕으로 교육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간의 지혜는 의미 
없는 것으로 최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것은 참된 교육이라 보기 어렵고 삶의 모든 영역에 올바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통합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교사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지혜를 받은 자라야 올바르게 나눌 수 있다. 
지혜서를 통해 이런 지혜를 가르친 사람들은 참 지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지혜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시편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시로 하나님께 관해 배울 수 있는 교리적인 내용이 많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아름다운 고백과 시로 표현, 소개되고 있다. 
시편에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반복되기에 교육적인 가치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시편에는 교육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당할 
훈련이나 고통, 벌을 다루고 있다.  
예언서에서의 교육 
예언서의 배경은 역사서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바벨론 유수 이후에 새로운 
교사로 등장하는 것은 서기관과 랍비이다.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 편집,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랍비는 율법에 정통하고 그 율법을 가르칠 책임을 진 
자들이었다. 랍비는 학교의 종류에 따라 현자(haakma), 학자, 서기관(sopel), 선생(hathan) 
등으로 구분되어 부르기도 하지만 통틀어 랍비라 부르기도 한다(류재하 1994:73). 포로기 
동안 나타난 중요한 사실은 예언자 학교가 발전되었다(왕하 2:3-5; 4:38; 6:1). 이 
예언자학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사무엘의 지도로 예언자들이 훈련받았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 
시기에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회당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교육이었다. 유대인들은 포로 기간 제사를 드릴 수 없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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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에 모여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다. 회당에서 기도, 성서낭독, 일상용어로 
행하는 성서해석 등이 다루어졌다.  
구약시대 교육방법의 특징 
족장 시대에서 광야 시대(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입성), 사사 시대, 왕국 
시대, 포로기 시기 동안의 히브리 민족의 일반적인 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류재하 1994:73) 
1. 학교 교육이 아닌 가정교육으로 일상생활의 모든 일이 종교와 관련되어 주로 
가정에서 교육적 역할이 이루어졌다. 
2. 부모, 예언자, 제사장, 현자, 시인들이 주로 교육자 역할을 했으며, 
부모들이야말로 최초의 교사였다. 
3. 가정이 중심이 된 유아교육으로 교육은 어릴 때부터 행해졌다. 
4.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을 통해 성인교육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5. 교육은 일관성과 동등성을 지니고 있었다. 유년기에서 성인이 이르기까지 
가정으로부터 받은 종교교육을 통해 종교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과 신앙이념의 
올바른 성장을 가져오게 하였다. 
6. 교육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삶에 대한 행동 양식과 원칙 등이었다. 
신약에서의 기독교교육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삶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이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으로 이루어졌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인간의 구속 문제를 다룬 것으로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자체가 교육적 함축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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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기독교 교육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복음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셨다. 성경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마 4:23; 눅 6:17-19)을 통해 가르치시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 즉 선생이라 불렀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 예수님의 공생애 
삶은“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4:17)를 선포하시며, 처음부터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또한, 초대교회의 특성은 교회교육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은 초대교회의 가장 탁월한 교사였으며, 신학적으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구약의 신학적 해석과 복음의 최고 권위자였을 만큼 바울서신을 통해 훌륭한 교사였음을 
알 수 있다. 신약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와 교육의 형식으로 
전달되었다. 설교와 교육의 공통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스며들도록 지도하며 
훈련하는 포괄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 삶 속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초대교회 전체가 교육으로 일관되었음은 설교와 교육 외에 공동체 
속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산교육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 속의 삶이 진정한 교육의 장이었다.  
복음서에서의 교육 
복음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이다. 성경 전체의 주제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 전체에 걸쳐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야의 
예언과 신약에서는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고, 그리고 시작과 끝(계 22:13)이다. 또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이가 예수님 자신임을 스스로 밝히셨다(눅 24:44). 성경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모든 생애에 걸쳐 가르침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위대한 교사이시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지칭한 것이 45회에 이르고, ‘랍비’라고 부른 것이 14회에 이른다. 이와 관련된 다른 
명칭(지도자 혹은 선생)으로도 10회 사용되었다. 예수님, 주님, 인자에 있어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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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다(Zuck 2000:30).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대위임령(마 28:19-20)은 “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였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산상수훈으로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과 행동에 대한 가르침(마 5:1-7:27), 둘째는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한 
가르침(10:1-42), 셋째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13:1-52), 넷째는 형제의 사랑과 용서, 화해 
등에 대한 가르침(18:1-35)이고, 마지막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침(23:1-25:46)이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교육방법 또한 다양하였다. 강의, 토론, 질문, 응답, 간단한 진술, 대화 
혹은 문답, 이야기나 비유, 논의, 예증, 인용, 경구, 도전, 훈계, 설명, 논쟁, 그리고 침묵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었고, 때로는 혼합되어 사용하기도 하였다(마 24:1-25:30; 요 13-16장; 눅 
24:17-35)(Zuck 2000:250).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하고 탁월한 방법으로 교육하셨다. 예수님의 탁월한 
교육방법은 가르치실 때 한 번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의 
가르침은 창조적이셨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사셨다는 것이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질문들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질문들을 던짐으로 학습자들이나 
청중들이 추구하는 답을 유도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교육 방법 가운데 유도(막 5:29), 
격언(막 6:4), 역설(막 12:41-44), 풍자(마 16:2-30), 과장법(마 23:23-24), 수수께끼(마 11:12), 
직유(눅 13:34), 중의법(마 16:18), 암시(요 2:19), 은유(눅 13:32) 등 독창적인 가르침이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개별적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같이 취급하시지 않으셨으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진리를 나누셨다.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사람은 모두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고정적인 관념이나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다른 접근법이셨다. 예수님은 문화, 사회, 인종, 성, 종교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교육을 하셨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완벽함을 보여주시는 
모범적인 교사이셨다. 위대한 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 특징을 릭 영트(Rick Yount)는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Yount 1995:26-33).  
1. 예수님이 그가 가르친 대로 사셨다. 즉 스스로 자신의 가르침의 모델이 되었다.  
 40 
2.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가운데 교육을 하였다. 교사는 효과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학습자와의 관계(rapport: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상호 
신뢰 관계를 말하는 심리학 용어, 마음의 유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성경은 
예수님이 당시의 사회 통념을 깨고 모든 사람(인종, 빈부격차, 지위고하에 
상관없이)과 관계를 형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3. 예수님은 학습대상자들에게 온정적이었다. 가르치려는 것보다는 학습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4. 예수님은 분명한 자아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배우는 것에 필수적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에(요 5:23)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을 
행하였다(요 5:19-36). 그의 사역은 “나 자신”이 아닌 “아버지” 우선이었다. 그의 
사역은 늘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결과(요 14:10)였다.  
5. 예수님은 그의 학생들을 잘 알고 있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하셨던 이유가 
그가 가르치시는 모든 사람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아셨고 그 필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일 것이다. 학습자를 아는 지식이 가르침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예수님은 학습자를 아는 지식이 신적인 부분과 인간적인 부분 
모두를 포함하였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었어도 학습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대하셨다.  
6.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정통하셨다. 구약 전체의 관점에서 율법을 해석하였다(마 
12:11-12).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람보다는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원리가 중요한지 사람이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에 관해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마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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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의 교육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도 교육과 관계된 많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사도행전에서도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교육이 교회의 주된 기능으로 언급되고 있다. 
사도행전 11장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여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들을 
더 가르치기 위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일 년간 안디옥 교회에 머물며 
가르쳤다(행 11:25-26). 또한, 모든 서신서에 등장하는 바울 서신은 그 교회에 속한 
지도자나 교인들을 향해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준다. 바울의 가르침은 당시의 랍비들과 
차이가 있다. 랍비들은 가르침이나 전통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전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진리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현재의 필요에 잘 맞도록 초점을 맞추어 
가르쳤다.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는 건강하고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각 개인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 바르게 가르쳐야 함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는 가르침의 즉각적인 목적인 사역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인 것이다. 즉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기독교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골 1:28-29).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기 위해 철저하게 내면적으로 인격화되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바울 서신서인 목회 서신에서만 교훈, 지시, 교육을 뜻하는 
디다스칼리아(didaskaliva)라는 단어가 15번이나 사용되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나타난 교육의 주체세력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은 사도바울이었다. 사도바울은 
교사로서의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첫째, 무엇보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자 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빌 4:9)고 했다. 진리의 지식을 발판으로 영적 성장과 
성숙을 격려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바울은 가정과 학교에서 집약적이고 광범위한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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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기에 훌륭한 교사로서의 지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바울은 통합적인 삶을 
추구하는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의 영역이 인간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영적, 윤리적, 사회적인 모든 영역과 관계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또한, 
바울은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상황화시켜서 다른 내용이나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신약시대 교육방법의 특징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점이 된 교회교육이 가장 중요하였다. 그에 관한 
용어로 에클레시아(ejkklhsiva)는 크게 두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는 지역교회로 
유형적 교회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무형교회로 교회의 전체성과 우주성을 표현하여 
공동체적 교회와 우주적 교회로 칭해진다. 이 무형교회는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지칭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단어이다. 또한, 신약 성경에 등장한 
최고의 교사이며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따르고 선생이라고 불리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 부른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핵심적으로 가르치셨다. 그다음으로 바울이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가장 탁월한 
교사로 신학적으로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개종 후에는 훌륭한 사도요, 교사로 
구약의 해석과 십자가의 진리를 죽는 날까지 전도 여행을 통해 가장 탁월하게 전하고 
가르쳤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공동체적 교회였다는 사실이다. 
서로의 필요를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 자체가 기독교교육이었다.  
 요약   
성서에 기록된 기독교 교육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기독교교육의 
핵심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구원을 위해 역사에 개입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교육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모든 가르침의 근원을 
진리의 지식에 기반을 두었다. 성서 시대에는 그 진리의 기반 위에 기독교교육의 가르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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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그 기반 위에 어디서나 교육에 대한 갈증이 있는 곳에서는 그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서적 기초 위에 GMIT는 
시대의 필요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서 시대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교육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을 통해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교육의 주체가 되고 주도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교육은 무엇보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있기에 교사가 
중요하다. 교사는 하나님과 인간(학생) 사이에 있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어떤 주제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이냐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GMIT 교육은 근원적인 
성서적 기초를 중요시한다.  
성서 시대에는 교육의 두 중심이 있었다. 부모들은 종교 생활의 내용과 제사의식 
또는 율법을 가르칠 의무가 있었다. 포로 생활 이후에 회당이 가르침의 장소가 되었다. 이 
회당은 학교 식으로 발전되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 그 자체였다. 그 
후 사도바울 또한 가르치는 사역을 실행했다. 성서적 기초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서 
시대에서부터 초대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졌다. 가정은 신앙교육을 위한 비공식 교육 
현장이다. 이러한 교육 현장이 전문화, 분업화, 도시화에 밀려 모든 교육은 학교와 
전문기관에 맡기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보면 GMIT는 믿음의 영적 공동체이자 
선교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영적 공동체로서 
분명한 목적의식,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는 성서 기초 위에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가르침의 롤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인 복음 전도와 선교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는 상황 속에서 인간 삶의 
전반에 걸쳐 생활양식과 사고 구조의 변환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본질을 성서적으로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또한 성서적 가르침의 토대 위에 사고하는 방식을 키우기 위해 우리에게 
최고의 교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획일적인 교육방식이 아닌 각 개인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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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과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돕는 일에 앞장서서 먼저 
그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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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교육의 역사적 기초
가족, 교회, 공동체를 통한 사회조직이 각 세대를 통해 변화하면서 교육은 그 
형태가 변화, 발전되어 왔다. 교육은 버나드 베일린(Bernard Bailyn)이 사회의 거대한 
축이라고 칭한 가족, 교회, 공동체 그리고 제도에 따라 좌우된다(1960:45).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 기독교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의 역사를 통해서 걸어왔던 
발자취를 따라가면 기독교교육의 목표도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기독교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없다. 
기독교교육의 역사적 기초를 되돌아보면서 신학적 관점과 신학적 성향을 가진 기독교 
교육학자들 사이에서도 큰 차이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의 역사적 기초를 
되돌아보는 의미는 어떤 특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 점차 쇠퇴해 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삿 2:10)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최우선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올바른 교육 목표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래서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야 한다. 먼저 
좀 더 실재적인 과거로 돌아가서 어디서 길을 잘못 들었는지 찾아내고 거기서부터 후대에 
발견한 귀중한 통찰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더욱 적절한 방법들을 연구하여 다듬어내야 할 
것이다(Sire 2009:338). 
구약시대의 기독교교육 
구약시대는 크게 히브리 시대와 유대 시대로 구분된다. 이런 시대 구분을 통상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전기, 후기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시대 구분법은 루이스 
쉐릴(Lewis Josh Sherrill)의 절대적인 영향이라 볼 수 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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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망하기까지를 히브리인의 교육이라 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간 때부터 신약시대에 이르는 시기를 유대인의 교육이라 하였다(오인탁 1991:124).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교육이 토라와 쉐마, 그리고 앎의 교육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토라와 쉐마는 이스라엘 전체의 교육내용이었고, 앎의 교육은 지식이 
아닌 경험, 체험, 마음, 관계 등을 통한 교육을 의미한다. 오경에서의 신앙을 위한 가르침의 
주체세력은 주로 세 부류, 즉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 그리고 부모로 나누어진다(노은석 
2006:47). 구약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자 
의도하셨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지식이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알기보다는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 알고 그런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 그분의 요구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진리를 스스로 나타내면서 가르치셨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초기에 직접 가르치시는 역할을 감당하셨다. 아담, 하와,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성품이나 계획 혹은 삶의 기준 등에 관해서 계속 
가르치셨다. 또한, 바벨론 유수 전과 후로 보면 바벨론 유수 전에는 강한 씨족이나 가족의 
생활 유형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배경이었다. 이 당시 자녀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삶의 의미를 체득하며 살아가고 가정에서의 가르침과 토론 등을 통해 종교적 관계를 
배우고 깨달아 갔다. 바벨론 유수 때에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도시 중심부로 흩어졌는데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새로운 자손들에게 그들의 유산을 전달해 주기 위하여 예배와 
교육을 위한 보다 의식적 기관을 만들어야 했으며 이로 인해 회당이 생겨나 지방의 중심 
기관으로 발전하였고 율법과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서 율법해석을 익히고 배우게 되었다. 
구약시대의 교육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교육의 장이나 방법,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할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 유지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자 통일성 있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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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교육 
족장 시대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행해진 교육으로 11세기 이전의 히브리인 
교육은 생활 자체가 교육이었다. 그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율법(종교)교육, 둘째는 가정교육, 셋째는 직업교육으로 주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졌다. 형식적 교육의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종교와 교육과 삶이 서로 뗄 수 
없이 연관되어있었던 시기였다. 가장 핵심적 교육의 장은 가정으로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신앙공동체이자 교육공동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결혼 생활에 관한 교육을 해야만 했다. 율법은 신앙의 전승과 삶의 생활 태도나 
행위를 위해서 가르쳤다. 율법은 역사서와 함께 구전으로 교육되었으며, 후에 율법은 
확고한 내용으로 자리를 잡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그 결과 가정에서의 율법교육은 
탈무드의 한 내용이 되었다. 한 랍비는 율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들을 가진 
자마다 그들에게 토라(율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암하레츠(amha-arez), 즉 시골뜨기나 
무지한 자, 가난한 백정과 같은 잡동사니이다”(Sherrill 1994: 37). 율법을 가르치는 중요한 
이유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는 율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엄중히 경고하신 말씀이기도 하다(사 5:15; 7:19; 8:18; 
24:18). 무엇보다 히브리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특히 가정교육에 있어서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신명기적 
전통(신 6:4-9)으로 이른바‘쉐마교육’이다. 특별히 가장인 아버지는 이런 가정교육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들의 품행을 통제하기 위해 품행 교육은 
잠언을 비롯한 지혜서와 율법서(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가정에서의 직업교육은 전 가족이 생업에 참여함으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통해 부모에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유목 시대에는 남자아이들은 사냥과 가축을 
돌보는 일, 활을 쏘고 돌팔매 하는 법을 배우고, 여자아이들은 맷돌로 곡식을 찧고, 빵을 
반죽하여 굽고 요리하고, 바느질하고 실을 직조하고 염색하는 법을 배웠다. 농경시대에는 
밭 갈기, 씨 뿌리기, 추수하기, 이삭줍기, 포도나무 돌보기, 포도주 만들기, 목수일, 양치기, 
토기와 가죽 만들기 등을 배웠다. 이렇게 부모들은 율법과 함께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는 
 48 
기술들을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가정 안에서 가르쳤다. 이런 교육도 부모의 한 의무라는 
것을 강조한 한 랍비는 만일 자녀들에게 직업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강탈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Sherrill 1994:35). 결혼생활에 관한 교육도 가정과 자녀의 
출생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로 보았다. 이 시기 히브리인들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종교적 의식과 
상징들을 통해서 종교적 생활에 대한 사회화가 이루어졌다.  
종교사회화에 기여하였던 가정의 교육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야기를 
통한 교육이다. 히브리인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함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가르쳤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것보다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둘째는 절기의식이다. 히브리인들은 삼대 절기(유월절, 칠칠절, 초막절)는 온 가족이 함께 
지키는 절기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녀들과 함께 배우는 중요한 절기였다. 셋째는 자녀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의 통과의례이다. 히브리인은 남아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 이 예식은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예식이다. 또한 13세가 되면 ‘바미즈바’(Barmizwah)하는 성인식을 행하였다. 이처럼 
종교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넷째는‘상징’은 히브리 
가정의 중요한 교육방법 중 하나였다. ‘테필린’이라고 하는 가죽 상자에 네 개의 성구를 
넣어 하나는 미간에 다른 하나는 왼팔에 묶어 메고 다녔다. 또한, 양피지 위에 두 성구(신 
6:4-9; 11:13-21)를 써서 나무상자나 금속상자에 넣어 문설주에 달아 놓았는데 이를 
‘메주자’라고 한다(고원석 외 1994:24). 비록 가정에서 주된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예언자나 특별히 제사장은 이 당시에 대표적인 교육자였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켜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신 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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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교육 
구전으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로 만들어져 성경이 형성되었고 더불어 
‘회당’이라는 기관이 출현하게 되었다.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 온 종교 신앙과 생활에 위협을 느꼈다(은준관 1976:92). 
그리고 자신들이 포로가 된 원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음에 있다고 통감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감을 함양하기 위해 무엇보다 철저한 토라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대신 회당(Synagogue)을 중심으로 
토라(Torah)를 읽고 들으며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인 토라를 통해서 
계속되었고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생활방식을 지켜나가게 하였다. 그 결과 종족의 
경험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율법, 곧 지식의 의미로 변화하였다. 이 시대의 교육의 특징은 
가정 교육, 회당 교육, 학교 교육으로 설명할 수 있다. 포로기를 지낸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기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배우게 되어 힘의 중요성을 이전보다 훨씬 더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 힘이란 
교육을 의미하였고 그리하여 더욱 강력한 교육에의 의지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토라 교육이 강화되었으며, 특별히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이 회당과 학교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히브리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은 계속해서 교육의 일차적인 기관이었고 
부모는 일차적인 교사가 되었다. 특별히 아버지에게 자녀교육의 책임과 의무를 갖게 하여 
아이가 네 살이 되면 자녀에게 토라의 내용과 준수를 가르쳐야만 했다. 당시 가정 교육에 
나타난 몇 가지 원칙은 첫째로, 성문 토라에서 나타난 계시의 내용이 어린이 언어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둘째로, 토라에 나타난 의식에 참여함으로 아이들이 
배우게 되듯이 토라는 순종함으로써 배울 수 있다는 것, 셋째로 가능한 한 빨리 아이들에게 
토라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Sherrill 1994:65-70). 
회당은 성전이 없는 곳에 교육의 필요를 느낀 유대인들이 교육을 위해 세운 곳으로 
후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모체가 되었는데 회당의 주목적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바뀌게 되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교육의 한계를 
 50 
느끼게 되었고 또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정에서 성서를 완전하게 가르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그 결과로 전문 교육기관들이 생겨났는데 벧 하세퍼, 벧 함미드라쉬, 
그리고 아카데미이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 목적은 철저한 야훼신앙의 전수에 있었다. 
선민으로서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강조하였고 따라서 교육의 
핵심내용이 토라 일 수밖에 없다. 그다음으로 역사의식을 전수하는 것이 그들의 
교육목적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후손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과 계시의 과정이고, 이 과정을 배우는 것이 곧 역사를 배우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한 부분으로 약속한 메시아를 알리고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교육이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유산이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이들의 교육목적이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신앙적인 가치를 그대로 전달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았다(출 20:1-17). 그러나 이런 모든 교육목적의 중심에 있는 사상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엄숙하고 진지한 언약을 맺었기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엄숙하고 진지한 
책임이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isemore 1978:17). 
<표3> 
 
유대교육 
(이동규 2015:40) 
 
토라 
(Torah)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다. 유대인의 역사와 세계의 
의미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유대인은 민족적 존재의 기반과 공동체적 역사를 
토라를 통해 배운다. 바벨론 포로 사회에서 종교적 신앙과 생활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에서 종교적 
신앙의 일체를 이루어 진정한 유대인이 되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율법”으로 번역되지만 실제적 
의미는 “가르침”이다. 결국 종교와 교육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탈무드 
(Talmud) 
구약성경을 근간으로 보충하여 보존된 교리를 상황에 맞게 새롭게 개발하였다. 2천 
2명의 학자가 기원전 500~기원후 500년 사이에 구전되어 오던 것을 10여 년에 걸쳐 편찬하였다. 
탈무드의 내용은 “미쉬나”(Mishna)로 시작되는데 모세율법을 중심으로 역대 랍비가 연역한 사회 
전반에 대한 사항이 구전으로 전해진 것이다. 미쉬나를 중심으로 발전된 논의와 토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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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라카”(Halaka ), “아가다”(Agada)로 나뉜다. 할라카는 유대인의 제사, 건강, 예술, 식사. 언어, 
대화, 대인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가다는 철학, 신학, 수사, 역사, 도덕, 시. 속담. 성경해석, 
과학, 심리학, 천문학 등을 포함한다. 
쉐마 
(Shema) 
쉐마(신 6:4-9)는 이스라엘 교육의 중심으로 어린이의 초기 언어발달 시에 외우게 
하였으며 매일 두 번씩 모든 남자가 이 신앙고백을 하였다. 임종 시나 안식일에 토라가 법궤를 
떠나게 될 때 외우게 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징표와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지닌다. 
지혜 
(Wisdom)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욥 28:28; 잠 1:7)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며 헌신하는 것이다.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 욥기, 전도서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개개인의 삶의 철학인 것이다.  
고대사회의 교육  
원시인의 교육은 한마디로 모방교육이었고, 종족사회에서 집단으로 행해진 교육은 
종교적이고 단체훈련이었다. 고대사회의 유산은 기독교교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희랍이나 로마교육이다. 고대 이집트 사회는 가족적인 비공식 교육을 벗어나서 학교라는 
조직을 세워 글을 가르치며 직업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유명한 희랍의 가장 대표적인 
두 도시국가인 스파르타와 아테네 교육은 아주 대조적이었다. 스파르타의 교육목적은 
외부로부터 자신들의 우월성을 지키기 위해 대외적으로 훌륭한 국민을 만들고 내적으로 
강력한 시민을 만드는 것이었다. 스파르타에서는 육체적, 군사훈련 등이 강조됐지만 
아테네에서는 교양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어 교양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었다. 
로마교육은 전통에 기초한 교육으로 초기에는 주로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졌고 7세 
이후에는 아버지의 교육 권한이 컸다. 로마인들은 세 단계로 교육제도를 발전시켰는데 
초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수사학교이다. 수사학교는 16세 이상 상류계급 청소년이 
수사학을 배우는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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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교회시대의 기독교교육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당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늘 가르치는 삶을 
사셨으며, 교사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예수님은 학교를 세우고 특별히 제도를 만들지 
않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소위 지상명령으로 
알려진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사역’(마 28:19-20)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기독교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후에 세워졌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시대의 교육 
목적이 되었다. 예수님은 이전의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구약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마 5:17; 12:8). 이전의 히브리교육이나 유대교육과 
비교하여 예수님 이후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사도시대에는 새로운 해석과 교육이 
필요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같이 적용되었다. 각 지역의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많은 
이방인이 기독교로 개종하였지만 기독교의 문화나 습관 등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유대인들의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에 기독교의 진리와 전반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생활을 가르쳐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했다. 초대교회의 교육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래서 첫째, 
히브리 성경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교육이었다. 당시의 성경은 모두 구약의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여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었다. 이미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구약을 통해 재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이 사도들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둘째, 복음에 관한 교육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전에는 
구약(율법)이나 유대인의 전통, 전승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이셨기에 그분의 
가르침과 삶 이후에는 사도들에 의해 새로운 전통이나 전승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케리그마(선포)와 디다케(사도의 교훈)의 중심이 되었다. 셋째, 
신앙고백이다. 즉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고백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권을 가진 
왕이시기에 오직 그에게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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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와 가르침에 관한 것이다. 당시에는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여서 정경화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복음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했다. 
이들이 가르치는 교육의 핵심은 예수님의 생애와 삶에 관한 것이었다. 학문과 성경에 능한 
아볼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 가장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가르쳤던 바울 
교육의 핵심도 모두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이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관한 교육이다. 이 윤리는 두 가지 도에 관해 다룬 것으로 두 가지 도는 생명의 도와 죽음의 
도를 의미한다. 생명의 도는 자비, 양선, 사랑, 믿음, 온유, 낮아짐, 겸손, 오래 참음, 화평, 
인내, 기쁨, 선함, 진리, 동정심, 형제애 등이고 사망의 도는 간음, 탐욕, 사악, 모독, 
부정(음란), 쟁투, 질투, 분노, 파쟁, 우상숭배, 험담, 술취함, 방탕, 오만, 허영심 등 여러 
가지 죄를 이야기 한다(노은석 2006:107).  
속사도시대 교육(교부시대) 
12사도의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죽은 후부터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까지의 시기를 속사도 시대라 부른다. 이 시기는 헬라 철학, 동방 신비종교, 유대의 
율법주의 등 여러 사상 등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과 뒤섞임으로써 신앙적 혼란이 
초래되어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교회가 구체적으로 형성, 발전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 
교회가 성장해 나감에 따라 새로운 신자들이 신앙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들에게 개종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만 했다. 그래서 다양한 차원으로 
새로운 개종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배우며 그들이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받았다. 당시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 박해 
시기 동안 이러한 교육은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세 종류의 
교육기관으로 초신자 학교(Catechumenal Schools; 침례지원자학교, 침례입문자학교), 문답 
학교(Catechetical Schools; 교리문답식학교), 그리고 대성당학교(Cathedral Schools; 성당 
학교, 감독학교)이다. 이 학교는 주로 교부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육에 영향을 
미쳤고 교부의 자격 중 중요한 것은 교리에 정통성을 지녀야 했다. 즉 사상이 순수하지 
못하거나 정통적이지 못하면 교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저스틴 마터(Justin Mart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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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이레니우스(Irenaeus), 오리겐(Origen), 
니사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 크리소스톰(Chrysostom), 터툴리안(Tertullian), 
제롬(Jerome), 암부로스(Ambrose), 어거스틴(Augustine) 등이 유명한 교부들이었다. 고도의 
지성을 갖춘 초기 수 세기의 세계에서 기독교는 곧 헬레니즘적인 방식으로 신앙을 
해석하고 학식 있는 공격자들로부터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은 사도들이 
필요했다.  
초신자 학교(Catechumenal Schools; 침례지원자학교, 침례입문자학교)는 당시 
대부분이 유대교인들이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은 하였지만 그들 고유의 
종교적 풍습은 그대로 간직하였다. 기독교 세력이 확장됨에 따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기독교인이 되려는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비유대인들은 유대적 종교나 생활에 
익숙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기독교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야 했고 이러한 과정의 가르침을 위해서 초신자 학교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학교의 교육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되려는 사람들, 기독교인 중에서도 그들의 자녀들이었다. 
교리문답(Catechism)이나 침례지원자(Catechumens)는 ‘알리다’ 혹은 ‘가르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카테케오(κατηχέω, catecheo)에서 파생된 말로 ‘귀에 반복적으로 
들려준다’라는 뜻을 나타낸다(Eavey 1980:123). 성경에서는 ‘신앙으로 가르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 학교의 교육목적과 관련이 있다. 이곳의 교육목적은 도덕 
생활의 훈련, 침례 받을 사람에게 기독교 전승을 알리는 것,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생활방식에의 깊이있는 헌신 등이었다(Sherrill 1994: 222). 교육내용은 12사도 
교훈서(Didache), 헤르마스의 목자서(the Shepherd of Hermas), 그리고 이레니우스, 
키프리안, 순교자 저스틴, 테오필루스 등의 사람들이 쓴 저서 등으로 이루어졌다. 
수학기간은 2년 또는 3년이었고 수업은 3등급으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초급반은 ‘청강 
반(Hearers)’이라고 하여 성경낭독과 설교 등을 복도에서 듣기만 하였다. 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원리를 터득하여야만 했다. 중급반은 ‘기도 반(Kneelers)’으로 
이들은 수업 후에 따로 남아서 기도를 하였다. 기도 반에 속한 사람들은 청강 반보다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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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기독교 교리, 원리 등을 생활을 통해 나타내야 했다. 고급반은 ‘선별 반(The 
Chosen)’으로 이 반에서는 더욱 고차원적인 교육, 즉 교리와 예배의식, 그리고 침례 등에 
필요한 예비훈련을 받았다. 초기에는 감독, 사제, 그리고 집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쳤고, 
후기에는 전문 강사나 교리문답 전문 교사들이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교육은 주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한 문답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학교는 150년경부터 시작되어 
325년에서 450년 사이에 크게 부흥했다. 그러나 450년 이후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은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실시하여 교육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Eavey 
1980:122). 
문답학교(Catechetical Schools; 교리문답식학교)는 초신자 학교에서 발전된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학교이다. 기원 150년부터 450년 사이에 존속된 제도로서 후에 성당 학교로 
바뀌게 된다. 초대 교회의 신자들은 대부분 평민계급이라 헬라와 로마 학문에 깊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교회가 차차 성장하면서 기독교 신자들이 헬라와 로마 문화에 접촉하게 
되었고, 이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이교에서 개종한 지식인들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었기에 대부분 난해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난해한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지적인 교육을 받은 기독교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런 필요 때문에 문답 학교가 생겨났다. 따라서 이 학교의 목적은 이교 
철학자나 신도들의 신학적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지적 지도자를 배출하려는 것이다. 맨 
처음 교재로 쓰인 것은 “열두제자의 교훈”이란 책을 사용하였다. 학습과목이 더 
포괄적이었고 방법도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하였다. 지리학, 천문학, 철학, 윤리 등을 
다루었을 뿐 아니라 기독교 종교, 성서, 신학, 기독교의 전승 등에 관해 더 자세히 
연구하였기에 교단 소속 대학이나 신학교의 성격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중요한 문답 
학교로는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데싸, 니시비스, 가이사랴, 콘스탄티노플 등에 있는 
학교들이 잘 알려졌다. 그 가운데서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학교는 가장 잘 알려진 학교 
가운데 하나로 정확한 기원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승에 의하면 마가가 그 도시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Eavey 1980:127). 179년에 판테누스(Pantaenus)가 
학교의 교장이 되었고 그를 이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오리겐 등이 그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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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으로 일하였다. 판테누스(Pantaenus)는 원래 스토아학파에서 개종한 사람으로 자신의 
철학적 입장과 성경적 해석을 혼합하였다. 190년에는 판테누스의 뒤를 이어 클레멘트가 이 
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그는 박식한 학자로 희랍의 여러 학문, 철학, 구약과 신학, 외경과 
위문서 등에 관해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탁월한 행정력과 훌륭한 
교훈 등으로 학교를 융성하게 했다. 그가 있는 동안 학교의 교육과정은 헬라 문화, 역사, 
변증법, 과학 등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그의 저술은 간결성과 통일성이 부족하여 산만한 
것이 많았고 그의 신학도 통일성이 없는 절충적인 것으로 그 체계를 완전히 세우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점을 그의 후계자인 오리겐이 보완해 주었다. 오리겐은 어린 
나이에 학교의 교장이 되어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연구와 가르치는 일을 하였다.  
초대교회사에 있어서 오리겐 만큼 고상하고 탁월한 인물은 없었다. 
그이처럼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또한 조금도 책잡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그리스도교적 인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아무리 
악독한 적이라도 그의 인격에 확실한 오점을 놓을 수는 없었다. 그가 
초기의 약 300년 동안에 배출된 모든 그리스도교 지도자 중에서 거의 모든 
방면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Moyer 1961:70). 
대성당학교(Cathedral School, Episcopal Schools; 성당 학교, 감독학교, 본산 학교)는 
문답 학교가 발전되어 생겨났다. 기독교가 점차로 퍼지고 조직이나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각 교회를 다스리는 성직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각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이나 주교는 
자신의 교회나 지역에 자신의 권한으로 대성당학교를 세워 운영하게 되었다. 그 학교를 
대성당학교 혹은 본산 학교라 불렀다. 이곳에서는 주로 성직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후에는 모든 성도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 더 수준 높은 교육이 행하여졌다. 처음에는 주교들이 주로 교육을 
담당하였지만 교회가 발전함에 따라 전담 성직자들에게 교육권이 이양되었다. 후에는 
교육내용이 변질되거나 교회의 친교와 통일성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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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기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양사에서 이른바 중세는 시기적으로 4, 5세기 경 이후 1000년간을 말하는데 
이때는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부터 14~15세기 르네상스 운동이 태동하던 
때까지이다. 중세는 자연 중심, 인간 중심, 현세 중심의 고대와 근대의 중간에서 신 중심, 
내세 중심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배하였다. 중세의 기독교교육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교회와 세속교육이 나누어지지 않았던 중세 초기와 대학이 출현하여 
세속교육이 발전한 중세 후기로 구분할 수 있다. 교황 또는 그리스도 교회 중심이었던 신앙 
공동체로 설명되는 중세 유럽 사회의 사상적 특성은 현세 생활은 오직 천국 생활의 
준비였기에 금욕, 절제, 인내가 미덕의 기준이었으며 기독교 교리의 중심 사상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믿었다. 그러나 성직자에 의한 인위적인 종교 직분에 따라서 
차별제도가 성행했는가 하면 교회 제도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교육, 사회가 불평등하게 
조직 운영되었다. 내세적 초자연주의에 입각하였으므로 인간의 자연 생활, 정서 생활, 현실 
생활을 부정하고 오직 내세를 지향하는 종교 훈련이었다. 이 때문에 교육의 제도, 내용, 
목적, 방법도 신 중심, 신학 중심, 교황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기독교교육의 문제는 완전히 변하였다. 교회는 성도가 세례받은 사람들을 
교육하여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할 방법을 발견해야만 했다. 암흑시대라 불리는 초기 
시대에는 많은 성과를 바라볼 수 없었고 고립된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사들에 의해 
대부분 학문은 계속 전래되어졌다. 성직자들은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그들이 적응할 만한 생활 양식을 가르치는 새로운 방법과 성경의 말씀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창안해 내었다. 이처럼 
중세의 기독교적 교육과 사상의 지침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 정신과 교부철학 및 
스콜라 철학의 교육사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교육의 유형으로는 지도자들을 
위한 정규 학교 교육이었고 대다수를 위한 신앙에 대한 비공식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11세기로 나아감에 따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발달한 학교 체계가 생겨났고 이 시기 후에 
학문이 중요시 여겨졌던 14세기와 그 이후의 르네상스 시대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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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기 기독교식 학교 교육 
기원 5세기에 정치적으로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교육적으로 로마 교황의 
명령으로 교회 이외의 모든 학교를 봉쇄해 버린 때부터이다. 중세 그리스도교 교육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학교는 수도원학교였는데 이것이 발생한 동기는 로마 말기의 사회적 
타락과 향락주의에 대한 반발이며, 로마 말기의 기독교에 대한 심한 박해를 피하여 신앙적 
은둔 생활을 하던 집단의 출현으로 보고 있다. 수도원은 본래 성직에 헌신할 기독교 
신앙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기독교적 학교보다 엄격한 계율과 훈련이 이루어졌다. 청빈, 
복종, 순결이 수도원의 3대 덕목으로 내세의 안락을 얻기 위해 철저히 현세의 욕망과 
잡념을 떨쳐버리고 억제해야만 했기에 현실적인 생활과 삶 속에서의 구분된 삶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중세라는 문화적 혼란기에 고전들을 보전, 복사하여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었고 유럽 문명과 유럽 중세 대학의 밑거름이 되어 인류 사회 발전에 큰 
의의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일반신도를 위한 교육 
일반 신도들을 위한 공적 교육기관은 없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고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주기도를 드리며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계속된 교육이 이루어졌다.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 신도들은 가정에서 혹은 
장년들에게서 듣는 전통적 교리를 통해 익혔다.  
교직자를 위한 학교 교육 
헬라 철학이 기독교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도승이 되었다. 중세기독교교육을 위한 가장 대표적 
학교는 수도원학교(Monastery School)였다. 수도원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수도자의 
훈련장소였다. 이러한 형태의 기독교적 집단생활을 모태로 베네딕트(St. Benedict, 480-
543)가 529년경 남이탈리아의 몬테 카사노(Monte Cassino)의 산 위에 정식 수도원을 열고 
전문과 73장으로 된 계율을 선언한 것이 서방 수도원의 원형으로 알려졌다. 수도원은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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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에 헌신할 신앙인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로서 다른 어떤 기독교적 학교보다도 엄격한 
계율과 훈련에 의해 학교생활이 영위되었다. 수도원 교육에는 장, 단점이 있었는데 첫째, 
중세기 암흑시대에도 기독교 신앙이나 사상, 혹은 신학은 사라지지 않았고 더 
발전되어간다는 점이다. 둘째, 수도승들은 세속과의 단절된 시간을 통해 금욕과 극기 
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학과 성서의 연구에 몰두하였으므로 수도원의 활동을 통해 
수많은 기독교 교육사의 부분이 보존되어왔다. 셋째, 경건의 모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도원교육을 통해서 가정이나 교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없었고 금욕적인 수도원 생활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것으로 좋지 못한 영향도 포함하고 있었다.  
근대 기독교교육 
서양의 중세 기독교 절대주의의 모순에서 벗어나 현세의 가치도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태동하였다. 15~16세기 르네상스, 즉 문예 부흥과 종교개혁, 17세기 
과학적 발견, 발명에 따른 실학 시조기를 서양사에서 1차 근대로 본다. 문예 부흥, 즉 
르네상스는 재생(rebirth)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학, 예술, 
사상의 재현을 의미한다. 르네상스 운동은 인간성을 왜곡하고 현세를 부정하는 중세 
기독교적 권위와 편견의 속박에서 해방되자는 운동이며, 자아를 신장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이성을 계발하여 현세를 풍부하게 하자는 지극히 인간적인 운동이라 
하여 인문주의 운동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인문주의 교육은 초 현세적, 초자연적, 금욕적인 
중세의 이상이나 경제적, 물리적 생활만을 추구하는 실리주의에도 반대하였고 오직 
자유교육이나 개인 교양을 확장할 수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종교 개혁기의 기독교교육 
중세기의 기독교교육 특성이 교권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면 종교 개혁기의 
기독교교육은 신앙과 문화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오인탁 외 1984:135).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지리상의 발견이 유럽인들의 가치관을 바꾸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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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개혁은 1000여 년간의 전통과 절대적 세력을 가지고 
지배해 온 로마 천주교회에 대한 혁신으로 유럽인의 정신세계를 뒤흔들었다. 전통적인 
교황권의 타락과 횡포에 과감히 도전한 마틴 루터에 의해 로마교황과 교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근본적 개선 운동이었다. 이는 억울하게 구속당하던 서민들이 목숨을 걸고 
호응하였던 민중운동이었던 점으로 종교개혁은 영국산업혁명, 프랑스혁명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종교개혁은 사회운동이자 교육운동이었다. 왜냐하면, 
형식화, 세속화, 타락화된 기독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을 
교육에서 찾지 않으며 안되기 때문이다. 16세기 서양의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성한 
데에는 당시의 교회 자체가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다하였고 나아가서 종교의 교육화가 
활발히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은 루터파와 반루터파의 이론경쟁에서 부처 
교황권과 세속권의 갈등으로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에 충실한 신교(Protestant)가 성립하고 
이에 반하여 종래의 교황 중심 권위에 충실하자는 구교(Roman Catholic)가 서로 양립하게 
된다. 신교(Protestant)의 교육개혁은 오직 성서만을 신앙의 규범으로 하여 기독교의 
순수성을 재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 같이 평등하고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것을 부정하는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교의 정신은 가톨릭 권위에 대한 반항이자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었다.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만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 세상의 직분이나 연령, 성별, 계급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이 진척되고 신교가 세워지는 곳에서 계속 
교육적 운동이 일어났다. 논쟁이라는 새로운 풍토가 생겨나고 높은 수준의 이성적인 
설명을 요구하여 올바른 신앙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일반 성도들에게 신앙고백을 
가르쳤으며, 어린이에게는 더욱 짧은 교리문답을 가르쳤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중시하였으며 인쇄술을 발달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였고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설교가 예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교회와 정부가 공동 운영으로 라틴 문법학교, 
일상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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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구교와 신교의 교육특징 비교 
(남궁 용권 1996:130) 
 
구분 구 교 신 교 
목적 카톨릭 지도자 양성 
내세주의 추구 
성, 속 양영역에 걸친 조화로운 근대적 
기독교도 양성 
내용 인문적, 종교적 교육내용 
라틴어가 필수 교과 
성서교과와 체육중시 
4R’s(reading, writing, arithmetic, religion) 
라틴어, 희랍어, 수학, 논리학, 수사학 등 
제도 남자에게만 기회부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원칙으로한 교육제도 
방법 강의와 반복의 2단계 
반성과 체벌을 가한 엄격한 교육 
학년별 학급조직의 시작 
대표적 
사상가 
로욜라(J. Loyola), 라살(B. 
Lasalle) 
마르틴 루터(M.Luther), 필립 멜란히톤(P. 
Melanchiton), 장 칼뱅(J. Calvin) 
영향 교사교육과 중등학교 교육 초등 보통교육과 여교사 출현 
사상 종교적 교육강화 성, 속 모두 존중한 교육 
17, 18세기의 기독교교육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치는 시기는 새로운 사회구조의 변화를 겪는 시기였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도시화를 가져왔고 중세 사회의 가족의 생활유형과 
밀접한 노동제도, 예배와 밀접한 유대관계를 지니고 있었던 생활은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사회에서 식민지 시대의 후반기에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계획 없이 행하여지던 
것들이 계획된 노력으로 학교들이 세워졌고, 학교들은 다양해지고 여러 유형의 모든 
학교가 기본적 학습을 함으로 모두를 위한 보통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유럽과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학교의 유형이 어떠했던 교회는 교육에 있어서 여전히 유력한 세력을 
지녔으며, 새로운 교육 형태가 일어남에 따라 교회와 새로운 학교의 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국가의 종교기관으로 남아있던 영국이나 로마 가톨릭교를 신봉하는 
나라들 그리고 매사추세츠주의 식민지에서처럼 학교에서 신앙을 가르쳤다. 식민지 시대 
동안 계속 미국학교의 커리큘럼에서는 교육과정을 전적으로 신앙을 가르쳤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 속에서 타민족 사회가 성장하게 됨에 따라 교육의 대부분 형태를 교회의 
강력한 영향력에서부터 제거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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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의 기독교교육  
1800년대에 새로운 미합중국은 미국 자체의 특유한 학교 체제를 발전시켰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학교 주일 운동이었다. 교회학교 계획이 18세기 영국의 자선 학교 
운동에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빠른 시간 안에 미국 동부지역으로 전파되었으며, 이는 미국 
공립학교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러나 일주일에 5일 공부하는 보통학교가 나타나자 
공립학교는 기독교교육만을 가르칠 수 없었으므로 종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했다. 그 결과 그 세기의 중반기 동안 사용되었던 성경과 교리 문답 자료의 광범위한 
변화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립학교와 교회학교는 둘 다 미국교회의 비슷한 이중 유형으로 
일컬어지는 가운데 함께 성장해 갔다. 대다수 개신교도는 보통 기독교교육을 공립학교가 
제공해 줄 것이라 믿고 이를 후원했다. 이러한 가치 있는 기능과 나란히 교회학교 운동은 
신교와 더불어 활발하게 팽창되었고 1872년 열렬한 대회 가운데 통일 공과를 채택하였고, 
기독교교육의 한 유형 속에서 통합을 이루었다. 교구 교회학교는 주로 평신도의 주관하에 
있었고 대개 어린이들을 가르쳤으며 강하게 복음 전도적인 색채를 띠었다. 공립학교가 
성장하고 고등학교가 증가하면서 낮은 수준의 학교와 교회의 관계는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1862년에 무상토지를 받은 대학들이 생겨나면서 수준 높은 공공기관이 
거대하게 성장하였다.  
20세기의 기독교교육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교회들은 다양한 교육의 노력을 하였다. 20세기 초기에 
종교교육 협회가 구성되었고 20년 후에 국제 종교 교육협의회가 구성됨으로 말미암아 
성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한 세기가 훨씬 더 지나는 동안 종교의 자유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두 유형의 중요한 성취는 교육과 양육의 결함을 유지해 나갔는데 인구 3분의 2가 
자발적으로 교회 내로 들어오게 되었고 종교적인 참여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20세기 중반에 그 제도의 기초를 위협하는 다원론이 더욱 넓게 퍼지면서 
상대적으로 공립학교를 통하여 기독교를 쉽게 가르칠 수 있었던 문화는 점점 줄어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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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더욱 고도의 교육을 가르치는 공립기관에 등록하는 일이 
없어지고, 사회에 나가려고 하는 대부분 사람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일반교육을 하였다.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은 포스터모더니즘의 사상과 세계관을 수용하거나 옹호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교육이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함양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랄 수가 없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적 
권위를 복원시켜야 한다. 구체적이고 학문적으로 설득력 있는 기독교교육을 통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교육이 
인격과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삶을 중시하고 신앙적 인격 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기독교 가정에서는 이를 위해 성경적 가치관에 배치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과 
세계관에 물들지 않도록 부모들의 절제 있는 가정 교육이 요구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롬 12:2)는 말씀에 따라 이 세대의 잘못된 사상과 세계관을 따라가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말씀 중심의 기독교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가정 교육이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와 사회의 부정직과 불의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  
위에서 현대의 기독교교육 뿌리가 되는 역사적 흐름을 대략 살펴보았다. 교육은 
현재의 자기보다는 더 나은 자기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더욱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구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가게 된다. 기독교교육의 역사적 기초를 되돌아보면서 
교육의 힘이 얼마나 인간의 전반적인 영역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발전을 이루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대마다 시대적 정신과 요구에 따른 교육적 특성과 강조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중세 초기부터 17세기 말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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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는 비인격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기독교가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모두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받고 형성된 사상적 배경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점점 시대와 세상이 변함에 달라 기독교교육의 본질이 
세속화되어갔다. 고대가 종교와 과학의 분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시기였다면, 
중세에 이르러 과학이 종교의 힘에 종속된 시기였고, 근대에 와서 오히려 종교의 힘을 
과학의 권위가 대체하고 종교와의 차이점을 점점 드러내어 근대 이후부터 종교는 
과학과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새로운 기술사회의 
가치관 정립은 기술 혁신이 일으키는 사회, 문화적 변화를 바르게 예측하고 교육을 통해 
변화된 의식구조와 시대적, 사회적 교육제도를 바르게 세워 인간 정신과 기술 문명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발전을 이루어갈 때 올바르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운대로 참되게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이다.  
GMIT는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기독교교육의 본질과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그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믿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 기독교교육과 
복음은 이 세상의 과학 기술적 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른 교육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과학 
기술적 교육은 인간이 경험하는 삶의 문제를 일련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한다. 인간의 문제행동 해결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 노력한다면 문제해결의 목표는 곧 
달성될 거라 믿는다. 하지만 그런 낙관적인 사고처럼 결코 목표한 대로 문제해결의 완결에 
결코 이를 수 없다. 종교적 사고방식과 과학적 사고방식의 대립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듯하다. 그러므로 시대에 필요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첫째,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대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과 결의를 하도록 일깨워주어야 한다. 둘째,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가르침대로 살도록 잘 지도해야 한다.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규범과 말씀을 
통해 시대를 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분석하여 현시대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 상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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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똑바로 가르쳐야 한다. 이 시대에 더욱 요구되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만드는가?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은 자신이 
누구인가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그 뿌리인 역사를 제대로 교육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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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교육의 기독교적 대안
고도의 기술 문명과 물질 중심의 현대 사회는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이념의 
상실을 가져오고 있다. 기계나 물질이나 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수단으로 그쳐야 함에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올바른 
인간관과 세계관으로 다듬어진 교육적인 인간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배워야 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완성해 가는 것이 
인간인데 온전한 자아 완성을 위해서는 분명히 교육이 필요하다. 자신과 타인과 세계를 
조금이라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신앙과 삶, 자신이 믿는 
세계와 자신이 속한 세계의 가치체계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로 인한 
분열과 괴리감 때문에 고민한 적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 신앙의 문제는 자신들이 
배우고 알아왔던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된 가치관과 인생관의 확신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의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교육의 정의와 목적, 무엇보다 
일반교육과의 차이를 갖는 기독교교육의 참뜻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기로 한다. 이는 
미래 기술혁명으로 인해 더욱 가중될 가치관 혼란으로 인해 그리스도 인격 형성에 미칠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할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기독교교육을 통해 형성되어야 할지를 
고찰해 보고자 함이다.  
교육의 정의 
교육(敎育)이란 본래 맹자의 ‘得天下英才而敎育之’(득천하영재이교육지), 천하의 
영재를 모아 교육한다’는 글에서 유래하였다. 영어의 ‘education’은 라틴어 educare,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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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 에서 유래하였는데 양육한다는 의미로 이는 능력을 이끌어낸다(educere), 
지도한다(ducere)는 뜻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교육의 이끌어냄의 과정에는 세 가지 차원, 
즉, 이끌어냄이 ‘실현된’ 과거와 이끌어냄이 ‘실현되고 있는’ 현재, 그리고 이끌어냄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미래의 시점이 포함되어있다(Groome 1980:5). 이렇듯 가르침을 통해 
사회적 질서를 익히는 것과 배우는 자의 선천적 능력을 끌어내어 기르는 것이다.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본래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았다. 단순히 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기에 
무엇인가 미흡한 생각이 든다.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교육은 주어지고,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의 삶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어떤 의미로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은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며 살기 시작한 때부터 있었고, ‘교육’이라는 용어가 있기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교육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신중히 
생각해보면 매우 난해한 질문이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사는 삶 속에서 교육은 이미 
존재한다. 원시시대에 어떤 의도된 교육 행위가 있었을리가 없지만 인간들은 계획적인 
훈련을 거치지 않고도 자연의 관찰과 모방 때문에 삶의 지혜를 터득하며 살아왔다. 차츰 
생산 활동과 외적 활동에 대한 보다 편한 기술을 기대하며 발달해 갈수록 교육에 대한 
필요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생활교육을 통해 많은 변화와 인류 
교육의 복합화된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자녀 교육에도 
사회 문화생활 속의 모방에 의한 언어의 습득을 비롯한 많은 종류의 지식, 태도, 기술이 
가정과 사회를 통해 배워가고 있다. 어른과 어린이, 배운 자와 배우지 않은 자 즉 많이 아는 
자와 조금 아는 자가 어울려 같이 사는 삶 속에서 늘 알게 모르게 우리는 배우고 그 배움을 
더 확장해 나가고 깊이 있게 다루는 전문성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학습 현장, 하나의 틀을 
가지게 되었다. 교육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구체적인 
의도와 계획에 따라 전개될 수도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는가 하면 뚜렷한 조직과 형식을 가지고 영위해 나가는 것이 
교육이다. 즉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지식, 기술, 기능, 가치관 등을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넓은 의미로 개인의 정신, 성격, 능력 형성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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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모든 행위와 경험을 교육으로 보기도 한다. 인간은 그동안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지식과 문화를 계속해서 전수하고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점점 현대에 들어와 산업혁명과 
이른바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 지식의 공유와 확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육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어서 좁은 의미의 교육인 새로운 지식이나 문화가 스스로 전달되고 
발전되는 이른바 잠재적 교육 과정의 부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시대적으로 교육의 의미가 재해석되고 달라지고 있어 교육의 재정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독교교육의 본질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 사랑에 대하여 전인적 믿음으로써 응답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독교적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돕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측면에서 진술된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성삼위일체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의 기독교적인 생활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원형인 
본질을 찾으려는 자기발견을 하도록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 즉 기독교 교육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구체적으로 관련된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의 원리를 모두에게 가르쳐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 사이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계를 맺고 사는 동시에 기독교 공동체 사회를 이룩하려는 것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본 기독교교육 
서양사상의 주도권을 유럽으로부터 이어받아 미국적 새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과학의 눈부신 발달이었다. 즉 관념적 세계에서 과학적 세계에로의 이행이었다. 서양 
대륙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조직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된 곳이다. 인종이 많고 문화의 
특색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과 특징 또한 다양하다. 물론 인류 사회에 과학, 기술 
문명이 정치, 사회 발전에 공헌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현대 사회가 비인간화되어가는 
원인 가운데 이러한 문화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우리 기독교교육이 왜곡된 
신앙 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다. 종교성에 중점을 둔 교육 사상가들은 교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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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의 삶을 위한 준비로써 이 준비는 참지식을 얻고 덕을 실천하며 심오한 경건에 
이름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모든 방법으로 
가르침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자연 세계의 질서 속에서 선하고 참되며 
의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 구원을 교육 목적으로 설정했다. 기독교교육 안에 있는 
기독교라는 의미와 교육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여 기독교교육을 정리해 보면 
기독교교육도 넓은 의미로 교육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인간 작용이다.  
기독교교육은 성경에 기초하여 교육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현재 상황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사실은 기독교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엄밀히 보자면 교회가 아니라 
부모이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자녀교육(그것이 종교적 교육이든 직업교육이든)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신 6:6-7상)라고 직접 부모에게 명령하고 있기에 교회는 부모를 
격려하여 자녀를 기독교적으로 양육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는 교회에 자녀를 
맡겨놓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학과교육은 학교가, 종교교육은 교회가, 품성 교육은 가정이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나 이 세 군데에서 교육하는 것이 같은 
철학과 사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상반된 기반 위에서 가르친다면 당연히 
가치관에 혼동을 가져오는 인격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합력자이다. 기계나 동식물들은 존재 상태가 
이끄는 대로 할 뿐이다. 그 자체가 목적이나 목표를 지녔다고 할 수 없다. 모두가 자체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외부적인 힘으로 결정적으로 규정되며 각 각의 특징들이나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제한적인 요소에 달려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리하여 인간은 의지와 의식적인 통제력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부여받은 것이다. 인간은 단순히 도구로써 사용되는 방식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 
자신의 협력자로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고양된 것이다(고전 3:9).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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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연구와 함께 그 시대, 그 상황에 따라 적용되어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분별력 
있고 성숙하게 되어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각기 성장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서 경험하고 예수와 그의 교훈에 충성을 바치며 날마다 삶과 행위 
속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길이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은 ‘만드는 교육’이면서 ‘기르는 
교육’이고 또한 ‘만남의 교육’으로서의 과제를 통전적으로 수행할 때 기독교교육으로서의 
제 기능을 바로 담당해 갈 수 있을 것이며, 이 세차원의 교육은 모두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와 주권적 간섭하심이 있을 때 상호작용하면서 온전한 교육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원석 외 2006:27).  
일반교육의 관점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일반교육에는 인간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일반교육은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의 힘으로 실행, 평가, 수정한다. 교육의 내용에서도 
인간이 만든 문화와 지식, 과학, 기술들이 중심이 되며, 심지어 종교도 인간문화의 한 
산물로서 가르친다. 교육 개념의 중심에는 인간이 그 핵심에 서 있다. 인간의 잠재능력을 
끌어내는 것이나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일반교육의 목적은 사회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인지가 발달하고 무지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통해서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인간다운 인간을 생산해 낼 수 
있다. 일반교육은 인간의 자기 행복과 영광을 위한 자기 성장과 완성에 둔다. 그러기에 
일반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자아 성장을 위한 자신의 힘과 지위, 명예, 권력 등을 쟁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에 인본주의적 성격을 가진다. 일반교육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고 
나아가 사회적응에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 일반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성장하고 
발달한다. 성장이란 외적인 자극이 없이도 자연히 일어나는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 
양적인 변화를 말한다. 발달이란 정신적, 사회적, 지적인 변화로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인간이 사회와 혼연일체 될 수 있게 하려는 일반적인 교육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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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이상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과 
지식을 기르고 깨닫게 하는 것이 일반교육의 목적이자 내용이다. 그러므로 교육의 목적을 
인간의 자기 능력과 잠재력의 신장을 통한 인간의 완성에 둔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철학적 인간관에 기초하는 교육관이다. 서양철학이든 동양철학이든 인간 스스로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실현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교과와 방법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거나 혹은 더 성숙한 인격의 완성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기독교교육의 관점 
일반 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로 이루어지지만, 기독교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를 인도하는 초월적 하나님의 간섭 즉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기독교교육은 가르치고 키우는 행위를 하고 하는 점에서는 일반교육과 공통되지만, 그 
목적하는 바와 교육의 내용, 이론적 근거, 그리고 교육의 주체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대체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이 사랑에 대하여 전인적 믿음으로써 응답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기독교적 소망으로 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며 그의 인격과 삶을 닮도록 
가르치고 돕는 것이다.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그래서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즉 기독교교육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시대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준비시키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는 신앙 교육을 말한다. 
기독교교육은 단순히 신앙과 종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과 영역들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처리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들을 길러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교육 안에는 나와 
네가 함께 하며, 우리 안에 형성된 신앙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시대적 
섭리에 민감히 반응하는 전인적 신앙교육의 성향이 내재하여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교육은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독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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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영적인 세계화를 향한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즉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비전, 너와 
함께 할 비전, 공동체와 더불어 미래를 세워가야 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교육은 교육의 기본 요인인 나로부터 시작되어 너와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와 
세계를 넘어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전 과정이 포함된 교육이다. 이는 곧 
기독교교육의 성향과 특성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결국 인간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느냐, 믿지 않아 영원히 멸망을 받느냐 하는 것에 최종 
결론을 맺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제기되는 질의 중의 하나가 미래 기술 혁명 시대에 
기독교 교육이 학문적으로 어떠한 역할과 특성을 가진 신앙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교육은 일반교육과 본질에서 다르다. 기독교뿐 만이 아니라 모든 타 
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종교 기반의 기초를 세우고 신앙적 생활 방식을 정착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삶에 대해 이해를 시켜 나가는 것이 종교교육의 목적이다. 도덕, 윤리 등 
교과를 통해 많은 사람은 배우고 익힌다. 그런데도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는 배우고 익힌 
자들의 윤리, 도덕 파괴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삶에 대해 이해를 시켜나간다는 것은 간단한 지식 전달 매체의 역할이 아닌 그들의 
실제적 삶에 영향을 주는 교육이며 깊이 말한다면 그들의 잘못된 생각까지도 바꾸어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종교요 진리의 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기독교에 있어서는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삶 속에서 참된 종교인의 자세를 지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에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추구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기독교교육에서의 바람직한 차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규정된다. 분명 
잘못된 자아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의 삶은 변화될 것이며 지난 과거에 집착하고 
묶여 있기보다 희망의 미래로 전진해 나가는 긍정적, 미래 진취적인 삶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고 
세계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차원을 말한다. 기독교교육은 복음과 성경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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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서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궁극적이고 영원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기독교교육은 일반교육과 달리 처음부터 인간 형성이 바로 시작될 수 없다.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체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위적인 믿음뿐이다. 그래서 우선 변형의 과정이 필요하다. 
회심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러고 나서 형성과정이 
있다. 여기서 형성은 변형된 새로운 기능적 차원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문화 전달적 행위가 조화를 이루며 결합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기독교교육이 사람에게 주는 궁극적인 요소는 선, 진리,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다. 알버트 그린(Albert E.Greene)은 이러한 기독교의 교육 목적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학습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인식하고 그 능력을 
최대한도로 개발하게 하며; 둘째, 그들이 삶과 실재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갖게 하고; 
셋째, 기독교적 양식과 문화를 세우고 전달함에 둔다. 이러한 목적은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할 뿐 아니라 기독교적인 사고와 틀을 형성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에 근거한 교육의 결과는 헌신, 인식, 능력이라는 3가지로 
구체화할 수 있다. 즉 헌신은 학습자의 신체적, 심리적, 분석적, 사회적 영역에서 실천되는 
것인데 이는 사랑에 기초한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마 22:37-38),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웃에 대한 사랑(마 25:31-46), 자신에 대한 사랑,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인식의 문제는 기독교교육은 학습자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음 피조물인 
것과 하나님께 응답하는 특권과 책임을 지닌 존재로 이해하고 피조 세계에 내재해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야 할 것과 죄의 실재, 사람과 피조물에 대한 죄의 영향 등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구속 능력으로 인간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과 사회생활에도 구속의 영향을 
끼침을 이해하게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발달 
수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해 준다(Albert 19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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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교육적 위기는 단순히 과정적이거나 기능적인 
것이 아니요, 본질적이며 근원적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공교육은 기독교가 만물의 
근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통치자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과 자연만을 그 토대로 삼아 교육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일반교육은 결코 
온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공교육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추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누구 못지않게 옹호하며 
이바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볼 때 교육적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인본주의이다. 둘째,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의 
부재이다. 인본주의의 문제점은 오늘날 공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본주의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인본주의 교육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지식의 
생활화, 혹은 지행합일의 문제에 있다. 따라서 인본주의는 지식의 근거를 인간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되 인간이 그 지식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어떠한 윤리적, 논리적 근거도 지니지 못한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는 인간 행동과 
사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인정하거나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기준을 각 개인의 필요와 선택에 둘 수밖에 없으며 결국 개인의 우상화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인본주의 아래서의 교육은 인간의 모든 삶을 통제하는 원리라기보다 
‘학교’라는 특정한 기관과 ‘학생’이라는 특정한 대상, 그리고 ‘수업’이라는 특정한 시간을 
통제하는 원리로 변해간다. 그러나 기독교는 교육을 인간의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원리와 
활동이라고 보며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인간의 욕구 및 필요를 하나님의 욕구 및 필요에 
복종시키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삶 그 자체가 교육적 과정이라고 본다. 온 
세상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학교요, 진정한 교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의 핵심이다.  
그다음 기독교 교육 대안의 부재에 관해서는 기독교의 이중적 교육 구조, 이원론적 
세계관, 선교와 일반교육의 관계를 그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늘날 기독교인을 
양성할 때 신앙과 종교의 영역에 대한 교육은 기독교가 담당하지만, 여타의 영역들에 대한 
교육은 일반교육에 전적으로 위임을 하는 이중적 교육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세상을 세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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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과 신앙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신앙에만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우리나라 19세기말 당시에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상황 속에서 선교해야 했던 선교사들은 서양 교육과 서양 의술을 
기독교 전파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일반교육은 오늘날까지 
선교의 좋은 수단으로 여겨졌을 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비판과 대안의 제시는 
시도하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학문은 기독교교육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반교육과 문화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을 표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기에 기독교교육과 일반교육은 본질과 그 
목적이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독교 교육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그 의도하는 바는 참으로 성경적이고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데도 오늘날 그 영향력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 어떤 형태이든지 종교개혁의 
시기처럼 계속 과감히 자기 진단을 통한, 개선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육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인 만들기에만 집착하여 성서주의적 세계관에 머물게 
한다면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만 고립되게 된다. 기독교는 세계를 향한 개방된 종교이며, 
만인 구원의 종교이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곧 열방을 향한 세계적 교인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정도로 관계적 존재이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환경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통한 
존재로 제한되지 않는 사실은 바로 이런 점에서 증명되고 있다.  
둘째, 기독교 교육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방향과 미래에 
적응할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독교는 시대의 종교로서 그 존재의미를 가져야 하는 
종교이어야 한다. 전통적 기독교교육학자들이 주장하듯 역사적 종교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시대적 상황을 등한시하고 과거지향적을 주장한다면 이미 죽은 종교가 될 
것이다. 기독교의 교육은 미래지향적이며 끊임없는 창조력과 상상력으로 오히려 시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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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오늘날 시대성과 사회성을 항상 
새롭게 해석해 주면서 주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이론과 실천의 획일성을 지향하고 철저히 다원화한 
교육의 과학성을 수용함으로써 깊은 의미가 있어야 한다. 기독교교육이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을 단절하고 구도만을 지향하는 중세시대의 수도원의 종교가 아닐 뿐 아니라, 
교회사적 개관을 통해서 고찰하더라도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현상을 단절한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인적 차원과 동시에 시대적, 사회적 차원에도 함께 선포된 
것으로 오히려 어느 종교보다도 개인의 실존성, 시대성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모두 가진 
종교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교육은 철저히 개인의 실존적 질문에 대한 성경적 해답, 
시대적 요청에 대한 신학적 해석, 사회적 상황에 대한 교화적 관심을 가지고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적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교육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철저히 혁신적일 뿐 아니라 과감히 교권주의를 벗어나야 
하며 권위주의와 성서주의를 탈피하여 차원 높은 복음 자체의 목적을 지향하되 실존적, 
시대적, 사회적 범주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며, 응용하여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교육의 사상적 배경 
2000년 기독교 교육 역사는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시대를 제외하고 거의 
세속적(철학적)교육관이 오히려 지배해 온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세계의 문화와 
역사를 형성하는 두 사상은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이다. 이천 년 기독교 교육 역사는 이 
두 사상의 만남과 충돌, 비판 등이 만들어낸 역사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정의는 그것을 
정의하는 학자의 가치관과 그들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성경적 기독교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성서적 교육사상가에서부터 사상적 배경에 따른 
서양 교육사상가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사회의 실현을 
꿈꾸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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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시대의 교육사상가 
모세 
이스라엘이 수 세기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 오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대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낸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즉 율법과 계약식을 전하고 끌어낸 지도자이다. 모세는 교육을 
국가화하고자 한 사람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여호와의 율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세의 교육 개혁은 가정과 가정교육을 유대민족 교육의 터전으로 삼았고 
아버지는 가장으로 절기와 제사의 전통을 비롯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녀야 
하였다. 모세의 율법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 십계명으로 역사상 민중이 볼 수 
있었던 문자화된 기록문서였기에 교육을 국가의 기본으로 삼았다. 모세의 율법은 종교, 
윤리, 도덕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의 계약을 다룬 법이기도 했기에 유대민족에게는 
종교적, 도덕적 이상이자 인류가 가진 최초의 도덕적 교과서였다.  
예수 
예수님은 역사상 인류의 구세주이자 가장 위대한 교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함과 가르침은 제자들의 삶이 영원히 변하게끔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복음서를 보면 그는 선생이라 불리고 모든 사람은 그를 선생이라 생각하였다. 그는 
어디에서든 늘 가르침에 열심이셨고 또한 그를 따르는 자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의 가르침은 실제 생활과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중심으로 다루셨다. 교육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선포와 완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모든 사람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교육방법은 학습자의 대상에 따라 각 개인에게 적절한 
해설과 설명을 하였다. 개인을 위한 대화식 방법으로 상대방의 감정과 형편을 인정하고 
교류하는 인격적인 교육이었다. 교육철학은 철저한 제자훈련에 관심을 두시고 공동생활, 
공동기도를 통하여 12명을 3년간 교육하셨다. 예수님은 선포 사역을 통해 전파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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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는 훈련을 시키셨다. 선포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고, 가르침은 
제자를 만드는 일이며 믿는 자가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도록 세우는 일이다. 가르침의 
형태가 다양하고 권위가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비판적 가치 규범을 변증법적 
언어로 교육했고, 민중들에게는 기적과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으며, 제자들과는 
도제교육으로 하나님 나라와 고난의 종인 자기 정체성을 교육하였다. 이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으로 대중을 위한 강의식 교육, 개인을 위한 대화식 교육,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실습교육(Learning by doing)을 했다.  
사도바울 
사도바울은 유명한 유대 학자인 가말리엘(Camaliel)의 제자였다. 가말리엘은 
제자들에게 직접 모범을 보이고 자기 활동을 권장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딤전 2:7). 라고 말하는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로 사명을 받은 후에 무엇보다 복음(십자가의 도)을 전하고, 필수적인 교리들을 
열정적으로 계속 끈기 있게 가르쳤다. 사도바울은 교회 역사 중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는데 이는 그의 출생가문과 태생, 시민권, 바리새인으로 양육, 
교육받았던 요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사도바울의 교육방식은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방식과 편지와 대중 연설로 대화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바울의 대화적 특색은 가말리엘 
문하에서 교육받았던 방식처럼 이론과 토론에 강한 점이며, 그의 서신에는 
제자들로부터의 많은 논쟁과 질의가 실려있었다. 예수님처럼 바울도 삶과 가르침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였다. 가르침과 관련된 바울의 목표는 진리의 지식을 전하여 
영적으로 성장하여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의 제자도와 지도력을 훈련하는 
측면에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적 임명이라는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입각한 
거룩한 열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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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어거스틴(Aurelius Augustinus, 354-430) 
서방교부의 어거스틴은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가 낳은 위대한 철학가이자 
교육사상가이다. 그는 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바탕으로 중세 기독교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가장 위대한 교부요, 교부 가운데 가장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수많은 이교 사상이 
범람하고 있을 때 태어난 사상가이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후 사제로 임명받았고 희랍적 
분위기의 종교적 혼란 속에도 완전한 그리스도교적 신념을 가지고 중세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하였다. 어거스틴의 교육적 방식과 교육에 대한 관점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내부에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는 교육방법을 중시하고 지식보다는 사랑의 덕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은 신학적인 가치 이상의 교육적 가치를 지니게 하였다.  
요한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 347-407) 
안디옥 학파의 크리소스톰은 초대교회의 가장 유창한 설교자로서 그의 설교 
때문에 ‘황금의 입’이라는 뚯의 크리소스톰이란 별명이 본명처럼 쓰이게 된 설교자이다. 
크리소스톰은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설교자의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설교자의 삶과 설교가 일치하는 모습이 설교자가 가야 할 길이라 말하였다. 또한, 
아동교육에 부모가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기독교 교육이 가장 
중요함을 믿었다.  
종교개혁기의 교육사상가 
로욜라(Ignatius Loyola, 1491-1556) 
스페인 귀족 출신인 로욜라는 1521년 폼페루나 전투에서 상처를 입어 치료 병상 
중에 루돌프의 ‘성도의 꽃’, ‘그리스도의 생애’에 감명을 받아 가톨릭교에 귀의하였다. 그 
후 세속적 야망을 버리고 파리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후에 1543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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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시스코 사비에르와 함께 예수회(Jesuit 교단)를 창립하였다. 로욜라는 포교의 
수단으로서 우수한 교육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10장으로 구성된 예수회의 헌법 
초안을 만들었고, 그가 죽은 후인 1599년에 완성되었다. 그는 사람은 초 현세적인 목적, 즉 
오직 그리스도의 생애와 이상에 경건한 복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교육이념은 
덕에 대한 실천력을 배양하고 나아가서 신에 대한 사랑의 생활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로욜라의 사랑에 의하여 항상 다스리라.’는 교훈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교육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교육원리를 창출했다. 그가 강조한 교육방법 중 자발성과 훈련을 
중요시하고 바람직한 습관과 노력의 지속적 반복연습,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활용, 표현의 
향상을 위한 토론과 유희 활동 등이 있는데 이 방법들은 제슈잇교단의 상징적 
교육방법이었다. 교사훈련에 관해서는 더욱 사명감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교육과 자격 
등급 및 획득 절차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유럽에 교사양성 교육의 중요한 
의의와 발전에 기여하였다.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마르틴 루터는 교육학자 이전에 신학자이며 목사였다. 거의 어려서의 가정은 
부유한 편은 못되었지만, 선조부터 엄격한 종교적 분위기의 전통 속에서 자랐다. 법학도로 
만들고자 한 극성스러운 교육열을 가진 부친의 권유대로 17살에 독일 인문주의 운동 
중심으로 이름난 에르푸르트대학에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했으나 그 무렵 함께 하던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루터는 부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 성직까지 맡게 되었다. 루터는 1517년 면죄부 문제로 그가 소속한 교회와 
대학의 게시판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유럽에 개신교회의 탄생을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문화, 사상, 사회, 정치, 교육 전반에 걸친 개혁을 수반하였다. 그의 생애에 
복음적 교회 건설, 신학론 전개 특히 신, 구약 성서의 자국어 번역 등은 종교개혁의 핵심적 
업적이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한 사회개혁을 시도해 가는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어 학교개혁에도 관여하게 된 것이다. 루터의 교육사상의 특징은 첫째, 
가정교육을 중시하였는데 가정교육이야말로 국가 발전의 기초라는 원리를 확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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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육은 국가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모든 도시, 농촌에 학교를 세워서 남녀, 
빈부귀천 없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셋째, 노동과 전문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음악의 교육적 기능을 
중요시했는데 이는 정서함양을 통해 인격교육까지 강조하였다. 다섯째, 체벌과 강제를 
배제하고 민주적 자유주의식 교육방법을 발전시켰다. 여섯째, 교직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교직의 전문성에 의한 권위의 신장을 강조하였다. 일곱째, 여자에 대한 교육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특별히 주장하여 능력 있는 여성 교사의 채용을 권장한 에라스무스와 
더불어 서양 교육사에 여성 교육의 발전에 공헌하였다.  
서양의 교육사상가 
이상주의적 인격형 
이상주의적 인격형의 대표자인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작용이며, 현실적인 존재를 이상적인 당위로 바꾸는 
것이다.’이처럼 관점은 교육을 자연 상태의 인간을 하나의 인격인으로 완성시키는 일종의 
작용 같은 것이라는 견해이다. 교육의 필요성과 생애 교육이 요청됨을 시사함으로써 교육 
가능설, 교육 만능설의 입장을 갖게 되었다. 독일의 철학자요, 교육자인 헤르바르트(J. F. 
Herbart, 1776-1841)는 윤리학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심리학에서는 교육의 방법을 구하고자 
함으로써 최초로 교육학을 과학적인 학문으로 성립시켰다. 20세기 후반 영국이 낳은 
위대한 분석적 교육철학자 피터스(R. S. Peters, 1919-)는 교육이란 바람직한 정신상태를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으로 실현하는 일로 가치 지향성 도덕성을 강조하였다.  
문화를 강조하는 입장 
교육이란 앞선 세대의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 계승 유지해 그들의 내면적 
각성을 통해 문화를 창조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입장은 우리가 흔히 
문화전수를 교육의 하나라고 보는 입장과 유사한 것 같다. 이것은 프리드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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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젠(Friedrich Paulsen)이 ‘교육은 문화의 전달’이라고 정의한 데에서 알 수 있는데 
이외에도 독일의 철학자, 교육학자 슈프랑거(Spranger, Franz Ernst Eduard, 1882-1963)는 
‘교육이란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에게 문화재를 통하여 자연의 상태에서 문화적 이상 
상태로 끌어올리는 작용이다.’라고 하였다. 
사회성에 중점을 두는 입장 
교육이란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다는 필요에 따라 자연적 인간을 유능한 
사회적 인간으로 형성해 나가는 무의도적 내지는 의도적인 행위를 하고 보는 견해이다. 이 
입장의 현대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는 ‘교육의 이상은 
교육의 생활이며, 성장이고, 계속된 경험의 재구성 및 사회적인 과정이다.’라고 하여 
‘learning by doing’이라는 그의 교육방법을 뒷받침하였다. 그리고 스위가 낳은 정열적 교육 
실천가, 교육사상가 페스탈로찌(J. H. Pestalozzi, 1746-1827)는 교육에 의한 사회적인 
갱생을 주장하여 교육을 자연생태의 인간을 유능한 사회적인 인간으로 형성시키는 
작용으로 보았다. 
자연성에 중점을 두는 입장 
자연주의에 근거한 교육개념으로서 소극적 교육관 주장. 사회계약설로 유명한 
장자크 루소(J. J. Rousseau, 1712-1778)가 이것을 주장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그의 
교육관은 저서 에밀(Emile, 1762)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인간을 교육하는 주체로 자연, 인간, 
사물의 3가지 교육이 조화를 이루고 같은 목적에 집중될 때 비로소 완전한 교육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교육 과정을 5기로 나누어 각 각의 시기에 무엇을 교육받아야 
하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서술했다는 것이다. 특히 3기(소년기 
13-15)에서 천문, 물리, 지리 등을 공부하라는 부분에서 당시에 과학이라는 학문을 
중시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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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성에 중점을 두는 입장 
말 그대로 교육을 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보는 견해이다. 대표자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J. A. Comenius, 1592-1670)는 ‘교육은 신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신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코메니우스는 근대 철학에서 베이컨과 데카르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근대 과학에서 
코페르니쿠스와 뉴턴이 가진 비중만큼이나 높은 위상을 교육학 분야에서 알려져 있다. 
그는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공동체를 지상에서 실현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특히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인간성을 가르치는 교육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세계의 교사가 될 것을 결심하였다. 신학자이자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에 
의한 세계의 조화를 믿은 코메니우스는 철학자이자 과학자로서 자연을 탐구하고 해부하여 
얻어낸 자연 원리를 신앙과 결합해 하나의 통합적인 사상 체계를 완성하였다. 
코메니우스는 교육 사상과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지성적, 도덕적, 심미적 지식과 
경건과 신앙의 지식이 조화된 전인적인 인격의 형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두었다.  
21세기 기독교교육의 전망과 과제  
21세기는 포스트모던적 특성이 심화, 퍼져가는 시기이다. 과학 및 기술공학의 
혁신으로 인해 전 세계는 평화와 공존을 향해서 더 나은 발전을 할 것이라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이면에는 인간의 생존과 인간성 상실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왔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헬라 문화에서 유대교 
분파와 로마 종교들 사이에서 태어났다. 다원주의는 삶의 한 현실이다. 21세기는 다양화, 
다원화를 넘어서서 사회의 기초가 되는 단위인 가족과 동성애를 비롯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분절화, 파편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 교육은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다. 기독교교육의 시대적 과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성서에 기초한 
기독교의 진리를 교육적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소통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자기반성과 책임 있는 응답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표현돼야 할 것이다. 신학은 물론이고 학문의 역사 속에서 이론과 실천 사이의 관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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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는 것처럼 기독교교육의 근본은 진리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가 성서이기에 
성서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을 주지 못한다. 이 시대는 인간의 이성적 
노력이나 합리적 지성을 넘어서는 지구 종말적인 위기나 과학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다시금 인간은 신 앞에 돌아와 인간존재 너머의 한계에 절망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세계를 하나님 뜻에 따라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생명과 삶이 독립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에 있기에 본절화, 파편화가 
심화할수록 본질적, 근원적 관계성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 기독교교육의 주제로 논의될 
것이라 본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으로 교육 가치와 교육 환경, 
교육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본다. 이러한 시대에 어떤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다. 기독교 미래 사역은 인간이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결국 미래의 방향에 따른 
선택과 결정의 몫은 사람에게 있다.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가 갖춰야 할 10가지 역량은 다음과 같다.  
<표5> 
 
제3차 산업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의 인재역량 비교 
(세계경제포럼: 2016) 
 
2020년  2015년 
복합 문제 해결 능력 1 복합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2 협업 능력 
창의력 3 인적 자원 관리 능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 4 비판적 사고 능력 
협업 능력 5 협상 능력 
감성 능력 6 품질 관리 능력 
 85 
판단 및 의사 결정 능력 7 서비스 지향성 
서비스 지향성 8 판단 및 의사 결정 능력 
협상 능력 9 적극적 경청 능력 
인지적 유연력 10 창의력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감성능력과 인지적 유연력이 새롭게 포함된 것과 더불어 
창의력이 더욱 요구되며 앞으로 미래에 새롭고 불분명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모두 새로움에 대한 역량으로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해 낼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함께 모아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능동적 인재가 요구되는 시대이며, 주로 사회적 기술과 인지적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이 우리 삶 곳 곳에 들어와 과학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기술적 사회로 보이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으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기술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시대가 되도록 그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도록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한다.  
21세기를 이끌어 갈 학습자의 특성 
4차 혁명시대에 학습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980~2000년 사이에 태어난 Y세대(밀레니엄 세대)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 
(Generation Z)라고 부르는데 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어려서부터 인터넷을 자연스럽게 
접해 IT, 즉 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함을 느끼고 실생활에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세대이다. 이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다양한 출처에서 찾아낸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새로운 지식을 재창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둘째, 
자기주도형이다. 정해진 틀이나 주어진 일보다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일에 
초집중력을 보여주는 특성이 있다. 셋째, 주어진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오히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모험적인 도전을 즐긴다. 단순히 암기하여 시험을 보는 
 86 
방식보다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핵심문제와 주변 문제를 구분하여 주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는다. 넷째, 비판적 사고를 한다. 이는 부정적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사태를 비교, 검토하고 인과관계를 명백히 하여 여기서 
얻어진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거나 행동하는 과정을 말한다. 다섯째,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협업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 함께 풀어야 하는 복합적 문제가 대부분이기에 
협업하는 특성이 두드러질 것이다. 여섯째,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전달자(Communicator)이다. 온라인 매체이든 오프라인 매체이든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의사소통의 주체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 항상 소통하고 자신의 견해나 남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익숙하다. 일곱째, 컴퓨터와 정보 통신이 발달한 디지털 시대에 태어났기에 전 
세계의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어 세계화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다. 여덟째, 혁신가이다. 말대로 기존의 방법이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고정된 틀 안에서 갇혀있지 않고 창의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즐긴다. 아홉째, 평생 학습자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경력을 쉽게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교육의 모습과 
환경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이 시대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의 특성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방향과 전력을 세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 이들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하여 접근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21세기 교육의 목표와 방향제안 
기하급수적 기술 발전으로 오늘날 교육은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찾는 나침반 역할과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다. 모든 혁신적 
변혁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런 면으로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분명 양날의 칼이다. 우리가 가속화되는 발명과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87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기술의 부정적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잠재력은 계속해서 증진할 수 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학생들에게는 아직 생겨나지 않은 직업을 위해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사회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지식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적응하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무엇보다 전통적으로 교육이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명제를 통해 
교육을 다루었다면, 미래 사회에서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배우는 것”(learn how to 
learn)을 통하여 교육의 주체와 목적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이숙종 2001:234). 교육의 
중심은 점점 창의력,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협업, 등 새로운 기술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포함한 현대 지식과 인성 역량을 중요시하고 있다. 인성 역량은 한 개인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하며 지속할 수 있는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돕는다. 그런 점에서 전통적 지식과 현대적 지식을 잘 조합하고 그에 걸맞은 
기술과 인성 역량에 더욱 관심과 초점을 두어야 한다. 미래의 교육은 끊임없이 현대 사회의 
요구에 맞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의 교육은 기술의 
발전과 개인주의의 확산, 일대일 얼굴을 대할 접촉기회의 축소 등에 따른 인성 및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성 
역량이야말로 미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에 대한 답은 
올바른 인격 함양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의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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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1세기 교육 프레임워크 
(교육과정재설계센터 CCR 2017) 
문제해결력 및 사회적 상호작용  
미래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이다. 정보 못지않게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자체가 중요하다. 미래 사회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나아가 
창조적인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 교육에서 무엇을 강조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문제해결력일 것이다. 미래사회는 현재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많은 문제가 존재할 것이며, 발생할 것으로 본다. 기술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인류의 번영과 국가 발전을 위한 문제해결 능력이 고도로 필요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해결력과 함께 미래의 교육 요소 중의 하나는 사회적이며 협동적인 
인재양성이다. 이는 문제해결력을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더 문제해결을 할 수 없으며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혼자만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은 결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고립된 능력보다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인간발달에 더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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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미래의 인재상을 
재정립하며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올바른 기독교교육이 대안이다.  
인성교육 및 가치교육 
개인들은 사회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일상적인 가치판단을 
하면서 살아간다. 지식 자체가 가치판단과 행위선택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개인들이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개인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정서를 형성하는 가치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기술 발달이 가져온 편리함이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계에 더 종속하게 되기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내다본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미래사회에서의 정서교육과 인성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정신적인 문제로 정신과적인 상담과 엽기적인 행각, 
범죄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것은 정서적 유대감의 약화로 인한 인격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지식의 발달과 습득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성의 성장으로 
그릇된 가치관의 성립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고도의 미래기술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사회에서는 규범을 지키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길러내기 위해서 지식교육과 더불어 가치 및 인성교육에 반드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독교 교육 
제4차 산업혁명은 과학 기술과 함께 발전하는 인공지능, 유전 과학, 생명 공학의 
미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심각한 질문을 던져 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창조는 기독교의 바탕을 이룬다. 인간에 대한 정의, 예정론, 
구원론, 성화 등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공지능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동안 인공지능의 약한 부분이었던 ‘스스로 
배우고 터득하는 법’이 원천 개발되었고 그 실력이 이세돌과의 대국을 통하여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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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에 쓰였던 인공지능의 원천 기술은 의학, 법률, 산업, 교통, 교육, 판매, 행정, 서비스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응용된다. 2030년경 IQ가 10,000인 인공지능이 생겨날 것이라고 
손정의 소프트 뱅크 회장이 말하였다(MWC 2017 기조 연설, ChosunBiz). 
제4차 혁명 시대 기간 중 인간의 평균 수명은 120세가 되고 그 이상도 연장될 수 
있는 과학 기술이 생길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DNA를 편집하여 선천적 기형아를 고칠 수 
있는 과학 기술이 생겨난다. 유전적 결함을 고칠 수 있는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멀쩡한 
아이도 더 좋은 아이로 성형되는 소위 ‘편집 아이’의 출현을 예고할 수도 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외모는 물론이고 성격, 아이큐까지 태아부터 조작될 수 있다. 
인간 복제 아바타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Glenn 2016:263). 생각과 지식이 컴퓨터에 담겨 
교환될 수도 있다. 머리에 부착되는 전자 그물망은 뇌신호를 동시에 인지하여 컴퓨터로 
보내지는 장치인데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서 뇌파만 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머리 즉 뇌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남의 지식이 그대로 나의 
뇌에 담길 수 있다. 또 나노봇이 뇌와 몸 속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작동하게 되는 때에는 
암세포를 공격하고 뇌 질환을 치료하고 노화된 세포를 젊은 세포로 만드는 영혼 불멸의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다(Kurzweil 2007:345). 
제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혁명적 발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사상과 
세계관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본다.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발전이 
기독교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느냐고 묻는다면 앞에서 다룬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바벨탑을 쌓던 인간의 인본주의 사고로 인해 엄청난 맘몬이 들어있으며, 이는 
인간이 추구하는 극도의 편리주의와 현실주의가 세상을 주도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시대이다. 돈으로 건강, 수명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 그러기에 맘몬의 영역은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깊숙이 자리 
잡아 그 영혼을 조정하며, 잠식하고 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학교와 직장에서 온통 
물질에 정신이 팔려있다. 성공에 뒤따르는 엄청난 금전적 보상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윤택하게 만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점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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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지지 않는 영원의 문제에 무관심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부정적 측면이 아닐까 싶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시 52:7). 
과학기술시대에 기독교적 교육과 계몽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미래에 몰려오는 과학기술 혁명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젊은 세대를 다 잃지 
않으려면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알고 이에 대비할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호 4:6). 현대에는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식은 없는데 
지혜는 많다. 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 올바른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성경과 
병행하는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다. 작금의 신학교 교육과 신학생들의 수준과 상태를 보면 
더욱 암담하다. 신학교 교육은 1900년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학생들은 지적 공부를 하지 
않는다. 경험도 단순하다. 너무 쉽게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된다. 날고뛰는 
세상의 지식을 가진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는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 나겠느나”(잠 6:6-9) 전도서 9장 17절에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사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지금 
미래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 구원, 기적, 예언 등과 같은 
초자연적인 문제들이나 복음에 관련해서는 기독교 진리를 긍정하지만 질병, 기술, 사업상 
결정과 같은 자연적 사안들에 대해서 내세지향적인 기독교와 일상생활의 세속화 현상으로 
뚜렷이 나누어져 있다(Hiebert 2010:141). 이런 이원론에 우리는 깊숙히 젖어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들이 세워져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을 앞으로 어떻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육해 나가야 할지 깊이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보와 미디어 활용에 능숙한 
디지털 사고방식의 넷 세대 특성을 인지해야 한다. 둘째, 제4차 산업시대에 적극적으로 
 92 
활용될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술, 로봇 등 여러 가지 기술들이 실제 교육에 도입이 될 
교육 환경 변화를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교육방법의 변화를 인지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방법이 도입되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이 보편화될 것이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될 것이다. 넷째, 학습법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껏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교육 방식이 아닌 더 폭넓은 정보 생태계를 통해 훨씬 광범위한 
교육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각 분야의 리더들을 발굴하고 양육 훈련하여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요약  
과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 삶에 편리와 효과를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인간 
우월주의, 환경 파괴, 이성 중심의 문화는 점점 종교적으로는 생이 갖는 근본적인 경이와 
신비를 몰아내고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조차 제대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최근 도덕적 위기감이 심각할 정도이다. 인간과 신과의 관계성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다른 인간과의 관계성,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성, 더 나아가 인간과 자신과의 관계성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전인교육과 통합교육의 중심은 
마음이다. 참된 교육을 위해서는 머리가 가슴에 통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인간은 더 비인간화가 되고 물질이 더욱 우상이 되어버리는 가치 체계의 혼돈 
속에서 올바른 기독교교육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GMIT는 기독교 
교육적 관점을 가지고 무엇보다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과 관계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위해 하나님과 자신, 자신과 타인,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제대로 알도록 기독교 교육의 
본질과 목적을 지향하고자 한다. GMIT는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교육의 새로운 이해와 
필요성을 통해 교육 목적이 재조명되어야 함을 느끼고 접근법을 달리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인간 역사 속에 많은 교육이 있었지만 결코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계 
기술의 공륭을 극복할 인간 의식의 변화와 영성의 회복을 위한 참교육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제는 신앙이 새로운 패러다임 변천을 겪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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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교리나 지식으로부터 신앙에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분명한 것은 미래는 
올바른 기독교교육을 통한 인간성 회복이 본질적 접근이라고 본다. 그래서 GMIT는 
선교단체로서의 기독교 교육학적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며, 세상의 변화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GMIT의 
교육은 무엇보다 일반교육과는 다른 분명한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접근법을 가져야 한다. 
분명한 목적의식은 그리스도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높은 도덕성 함양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과 훈련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이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성에도 훨씬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개인의 실존적 
질문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가지고 사회적 정황에 어떻게 적응하며 대처해야 할지를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지금 이 시대는 더욱 인간의 
도덕성과 신앙을 일깨우는 기독교 신앙교육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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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GMIT(GLOBAL MEDIA & IT) 사역과 교육 현황
지금까지 제4차 과학기술혁명을 통해 다가올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GMIT는 그동안 시대적 상황에 필요한 
동기부여와 목적에 부합한 교육과 훈련을 꾸준히 해 왔다. 왜냐하면, 새로운 해석과 교육이 
필요한 시대에 기독교 교육은 그 가르침이 세계관이자 인생관이지 단순한 교리들의 
집합이 아니다. 기독교는 모든 삶의 영역을 포함한다. 지식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측면과 
이 우주의 모든 사실을 기독교 안에서 그 올바른 위치와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세상 전부를 포함하는 진리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교육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지는 것은 현실적 도전에 오히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시대에 맞는 선교적인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하고 예수의 참된 제자로 
양육하려면 그 시대에 맞는 적절한 선교적 훈련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그동안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재점검해 보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해 보고자 한다.  
GMIT 역사와 사역  
필자는 사역하던 중에 뒤늦게 Ken An(남편)의 전공인 컴퓨터를 통한 선교에 발을 
디딘 후 함께 2003년부터 남편과 컴퓨터를 통한 선교단체를 이끌어 오다가 2009년에는 
GMIT(Global Media & IT)라는 선교단체를 창립하였고 함께 선교단체를 창립하도록 힘이 
되어주신 샌디에고 예수마을 교회(이승종 목사, 현 KWMC사무총장)에서 선교사로 파송 
받았다. 2008년에는 미주 한인 최초 IT 선교대회를 열어 IT를 통해 21세기 선교 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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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효과적인 대응과 적극적으로 선교에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도구로 사용하도록 알리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IT가 
교회사역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두 번째, IT가 미션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셋째, 
IT의 미래와 사역에의 적용 넷째, 비즈니스를 통한 미션, 다섯째, 미디어를 통한 선교이다. 
이 시점에 PPFF(Pan Pacific Film Festival)환태평양 기독 영화제를 제1회 주최하게 되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선교 도구인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해 왔으며, 소통 도구인 소셜 미디어를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소통의 매개체인 영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였다. 2003년에 남편과 함께 컴퓨터 선교회를 통해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선교단체 훈련교육과 컴퓨터 선교를 해오면서 국외적으로 12개국 이상을 
돌아다니며 주로 교육을 통해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하였다. 그러던 중 영상을 통해 사람이 
갈 수 없는 지역이나 더 빠르게 복음 전도와 선교의 큰 장을 열어갈 수 있는 
기독교영화제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동안 7회를 개최하였다. 돌아보니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오기만 한 것 같다. 제대로 뒤돌아보면서 점검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랬기에 
반복된 실수와 부족 함투성이였다. 물론 그동안의 모든 선교적 경험들이 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점검할 수 있는 폭과 깊이가 되었음도 사실이다.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며 과거와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깨달으며 더욱 시야를 넓히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자 한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GMIT 비젼  
성경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전 3:1-11)고 말씀하고 있다. 21세기는 영상 및 
IT(Information Technology)가 선교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자리를 매김 하는 시대이다. 
선교지에서도 영상은 가장 효과적인 복음전파 방법이다. 감동적인 영상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한다. IT(Information Technology)도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인터넷 시대에 각종 IT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필요와 요청에 따른 교육을 통하여 접촉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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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선교의 장을 형성한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효과적인 
미디어와 아이티 사역과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Media & IT 을 통한 교육과 선교 
현대 미디어 정보 사회에서는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방법론으로 각종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Media&IT 을 통한 교육은 미디어를 
기독교교육의 장으로 십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자라나는 세대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회 구성원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강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미디어이다. 기독교교육이 미디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21세기의 기독교 교육적 영향력이 결정된다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미디어 영역에서의 기독교교육이 더 강조되고 이를 기독교 교육적 매체로 
활용해야 함을 절감하였다. 미디어는 가장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정보 전달 체계 중 
하나이다. 대중은 미디어에 열광하고 미디어가 쏟아내는 정보의 영향력에 종속되어가고 
있다. 미디어란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현대 사회의 문화적 
지표를 가늠하는 웹과 SNS 및 TV 영상매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영상 미디어는 기독교 
방송 매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복음 전도와 선교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다. TV 매체뿐만 
아니라 영화 매체를 통해서도 선교 영상 미디어가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추세로 
접어들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고 그 영향력도 크다는 
점에서 영상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도와 선교의 방법은 더욱더 구체화되고 더 다양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시대적인 흐름과 요청은 영상콘텐츠가 적실하게 활용되는 방법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선교적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무엇보다 본인은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소통 
도구인 미디어와 IT를 통해 복음 전도와 선교의 목적으로 GMIT (Global Media& IT)라는 
선교단체를 창립하게 되었다. 또한, 미디어 가운데 영화를 통해 선교사의 신분으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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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없는 이슬람권, 힌두권,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선교적 목적으로 환태평양 기독 영화제를 주관하게 되었다. 환태평양 기독 영화제는 
무엇보다 21세기에 영상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선교단체에 섬기는 핵심 스텝은 20명에 불과한 적은 수이지만 미디어와 IT라는 특수성 
때문에 유일하게 1세와 1.5세와 2세들이 연합되어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세대가 대부분 넷 세대에 속한지라 특별히 전공했거나 이 분야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인터넷과 미디어에 관심이 많으며 익숙하고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세대라는 
점이다. 넷 세대의 특징에서 보여주듯이 그 일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미디어가 복음전파의 수단이 되고 기독교적 인격으로 
성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도구로 사용될 만큼 그 영향력이 크다. 반대로 
기독교 정서의 밑바탕이 깔려있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반기독교적이고 비윤리적인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어 해악을 끼친다. 그래서 사용하는 자가 
바람직한 변화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기독교교육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서 
기독교적 미디어 활용과 기독교적 대중문화 확산이 더 넓혀지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미디어를 대하는 올바른 시각과 태도를 길러주어 기독교적으로 미디어를 비평하고 그 
역기능을 드러내어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심어 스스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오염되고 왜곡된 미디어 문화를 갱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환태평양 기독영화제   
2008년에 시작된 기독영화제는 처음에 한인들만 참여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작품을 낸 사람들은 대부분이 1.5세와 2세들이었다. 그들은 영상을 보고 자란 세대들로 
영상을 손쉽게 만드는 세대들이었다. 이들이 출품한 작품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오늘날의 교회 모습에 물려 안타깝게도 교회를 
떠나지만 그들의 내면은 인간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를 통해서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선교적, 문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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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발견한 셈이기도 하였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통 보수 교회들과 목회자의 시선과 비난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만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셨다. 제2회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선교동원가이기도 한 루이스 부시(Luis Bush) 목사를 통해 헐리웃의 크리스천 
네트워크와 연결되었다. 이들은 헐리우드를 또 다른 하나의 문화권, 선교지로 보고 
기도하며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올바르고 건강한 크리스천의 문화를 세우고자 하였다. 
이들과 놀라운 연합을 통하여 제2회 영화제는 점점 백인 문화권에도 알려지게 되어 30% 
정도의 참여율을 보였고 3회~ 7회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율이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 타문화 인종들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헐리웃에서 
유명한 강사들과 세계적으로 알려진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BraveHeart‘의 제작자 
Stephen Mceveety 와 ’Amazing Grace‘의 제작자 켄 웨일즈(Ken Wales), ’The Stoning of 
Soraya M‘를 제작한 MPower 제작사의 창립자 존 세퍼드(John 
Shepherd)와 ’AVATAR‘ 영화의 애니메이션 부분으로 에미상에서 감독상을 받았던 
그레이그 테너(Graig Tanner), 헐리웃에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그들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시각과 방향을 제시하는 Movie guide의 테드 베어(Ted 
Baehr)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 미디어에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단지 선교의 목적으로 순수한 크리스천 영화제라는 사실 
하나에 감동하였고 동참해 주어 영화제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문화권에도 알려져 5회, 6회, 7회 대회 때에는 더 참여율이 높아져 13개국의 나라(독일, 
헝가리, 이란, 케냐, 남아공, 영국, 한국, 미국, 호주, 이집트, 인도네시아, 피지, 일본)에서 
작품이 출품되었고, 영어로 출품된 작품들을 서브타이틀로 15개국의 언어(Traditional 
Chinese, Simplified Chinese, Thai, Portuguese, Indonesia, Japanese, Arabic, Vietnamese, French, 
Tagalog, Spanish, Hindi, Russian, Mongolian, Cambodian)로 번역하고 각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보급하였다. 환태평양 기독영화제는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영화제이다.그러므로 무엇보다 이 시대에 효과적인 복음의 매체인 영상미디어를 통해 
세대 간의 단절된 문화, 언어를 연결하며, 새로운 영상 문화를 구축하고, 영상미디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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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언어를 통해 타 문화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을 
지향하였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복음의 통로로 영상 언어를 통해 세대와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헐리웃의 중심이 되는 엘에이에 
거주하고 있는 이점을 살려 헐리웃에 간접, 직접으로 연결된 크리스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영화제를 통해 실제로 문화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해 올 수 있었다.  
미래과학기술포럼  
미래과학기술 협회의 목적과 취지는 21세기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 및 
예측하여 21세기 과학기술이 추구하는 방향을 감시하여 가정, 사회, 교회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을 
파악하고 바른 성경적 세계관과 신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를 모색한다. 최첨단 
과학기술이 주도할 미래 사회에서 목회와 선교를 해야 할 사역자들에게 기술이 주는 
유익과 해악에 대해 일깨워 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21세기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 크리스천의 존재 방식과 신앙 양식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여 발표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두뇌를 대체하는 대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본다. 과학기술의 
혁명뿐만 아니라 의식 구조의 변화, 기독교 세계관의 충돌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고자 미래 과학기술혁명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여는 각 
분야의 과학자, 신학자, 목회자, 선교단체 등 모두가 이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차원으로 
연합의 필요성을 느끼기에 과학기술협회가 발족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과학기술혁명이 가져올 긍정적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래의 직업을 
진단하고 대비하며, 자녀들의 미래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간성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진단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모색하여 성경적 세계관과 
상충하는 부분들을 연구하고 계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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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마포(세상을 마주보는 포럼)  
세마포는 기독교인들에게 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천도 세마포였다(마 27:59).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이 입는 거룩한 옷을 세마포로 
묘사하였으며,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상징하고 있다(계 19:8). 이는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연들을 통해서 얻은 아이디어로 기획한 것이다. 대상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크리스천으로서 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궁극적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유익이 되는 강연이다.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강연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15분 이내에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 아이디어를 나눔으로 소통, 힐링, 사회적 치유, 유용한 내용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유도한다.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강연은 미국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강연회로 “알릴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Ideas worth spreading)가 
신조이며 18분 이내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강연 하나를 ‘TED TALKS’라 하며 
학술적이고, 실험적 거대한 담론을 담고 있다. 이에 착상하여 세마포라 함은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 현실적으로 다가올 부분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인 
의식주와 사상에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강연을 기획 중이다. 이는 지식과 지혜를 갖춘 역량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CABC(California Bible Conference) 말씀사경회 
점점 교회의 기능이 약화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교단, 교파, 개교회를 떠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목적이자 취지이다. 일 년에 한 차례 2박 3일 동안 다섯 권의 말씀으로 오직 성경만 
강해 한다. 참석자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다섯 권의 세미나를 돌아가면서 다 듣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같은 다섯 권의 말씀과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바이블컨프런스도 한다. 
이는 어른들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말씀으로 거룩한 가족, 예배자의 삶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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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신앙의 유산, 말씀만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유일한 
소망이다. 대상은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다. 정말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나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독교의 신앙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 이는 교단과 교파와 
개교회의 차원을 넘어서야 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진리의 본질인,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믿는다. 신앙교육이 모든 일에 앞서 
준비되어야 할 기본이다.  
GMIT교육 목표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이자 지성인으로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지성, 도덕성, 
영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현재적 시점에 필요한 교육과 신앙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적 
인격을 갖추어 자신의 전문 영역 안에서 전도와 선교적 사명과 역할을 감당한다. 과거, 
현재, 미래는 연결되어있다. 그래서 현대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잘 활용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서적, 역사적 흐름을 통해 시대의 의식변화와 함께 성경적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것은 참되고 바른 전인 교육을 하는 데 있다. 전인 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바르고 좋은 지식을 배우며, 덕스럽게 되어 경건함으로 자신이 
맡은 특별한 책무와 책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지성 교육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탁월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모든 사물의 
지식과 진리를 추구한다. 종교성에 입장을 가진 코메니우스는 ‘이성적 인간은 모든 도덕적 
규범과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고 자연 세계와 조화를 유지하면서 존재할 수 있다’(Comenius 
1989:219)고 했으며, 이상주의적 인격형의 대표자인 칸트(Kant, 1724-1804)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작용이며, 현실적인 존재를 이상적인 당위로 바꾸는 것이다.’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 인간 이성의 내면세계에 잠재력과 성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교육을 받지 않거나 잘못 교육을 받는다면 
삶의 잘못된 목적과 방향을 가질 수도 있다. 실제로 교육을 통하여 계발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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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력은 사고하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행동하는 힘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개인마다 보다 더욱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배우고, 이해하여 알며, 활용할 수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을 받도록 한다.  
도덕성 교육 
인간은 본래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성 위에 창조된 
존재이다. 사람이 악을 행하지 않고 참되고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과 이론을 소유하여야 한다. 인간은 도덕을 배우고 실천함으로 
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무엇보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오늘날 현대 시점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참되고 올바른 판단에 근거하여 행할 수 있도록 용기 있게 실천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잠언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덕의 
실천은 참되고 공평하며 정의로우며 지혜롭다. 예를 들면 훈련을 잘 받은 군인은 그가 용감 
하기 때문이 아니라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용기있는 행동과 
정당한 일을 수행함으로써 참된 덕을 실천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하고 악하고, 
참되고 거짓된 성향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으며, 인간이 실천하여야 할 모든 덕성은 서로 
각각 조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미래를 위한 개인과 사회생활에 적합한 올바른 선택과 자기 
결단을 추구하도록 참되고 선한 행동과 습관의 실천을 위해서 도덕성 요소들을 계발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도덕성 교육은 인간이 보다 선한 것과 악한 것들, 
더욱 참되고 거짓된 것들, 더욱 정의롭고 불의한 것들 사이에서 바르고 건전한 선택과 
판단을 하도록 성경적 분별력을 가지도록 한다.  
영성 교육 
영성은 사람의 개성과 소명과 거부할 수 없는 은총에 따라서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하는 실재이다. 인간의 내면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인 경건성은 전 생애를 걸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기독교교육에서는 영성 교육을 신앙 교육 혹은 경건 교육으로 축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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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영성을 기독교의 근본적인 세 가지 덕목들인 순결, 사랑, 
자기부인이라 말할 수 있다. 순결은 다양한 정신의 능력을 집중시켜 개인의 통일을 
나타내고 사랑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통일의 기능을 하며 자기 부인은 스스로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도록 자신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현실 
세계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저해하는 부덕하고 비도덕적인 죄악들과 부패와 부정의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인간의 영적 세계이자 초월성의 핵심이 
되는 경건성을 배양하는 영성 교육이 중요하다. 세속적인 생활에서 분별하는 영성을 
계발하여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근본적이며 수단적인, 영속적이며 일시적인, 영적이며 
물질적인 모든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지성적 
학문과 도덕적 행위와 아울러 영성 교육은 전인적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학문의 지식을 위해 이성력을, 도덕적 행위를 위해서 덕성의 훈련을, 그리고 
영성을 위해 경건을 배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경건이 없는 학문은 가치가 없으며 
지적으로 성장하지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쇠퇴해 가는 사람은 결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신앙 교육 
신앙은 한 개인의 온전한 생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신앙 교육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신앙은 단지 지식 이론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실천적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토대로 신앙 교육적 이론과 실천 
방안은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 
무엇보다 신앙 교육의 전형적인 모형으로서 구약성서에 나타난 히브리- 유대 교육인 
가정에서 자녀의 이해와 성장에 관해서 가정의 교육적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계승했던 초대교회에서는 신앙 교육이 개인의 구원과 신앙 공동체의 
활동을 위한 것이다. 성숙한 신앙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첫째, 도덕성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내면과 외면의 생활 조화를 강조해야 한다. 셋째, 교육하는 리더가 
교육적 책임을 진다. 현재의 신앙 교육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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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전승적 활동이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은 실제로 삶을 통해 
실천되도록 이끄는 데 있다.  
GMIT교육 훈련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였다. 이는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이 적절히 병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텝들은 분명한 
사역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올바른 방법들을 통해 한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교육과 훈련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더 보완하고 확충해 나갈 부분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GMIT교육훈련 보완 
14년 사역을 하는 동안 꾸준히 교육과 훈련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며 이를 
보완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동안 머물지 않고 시대의 요구 따른 
특성화된 전문적인 사역을 해왔다. 그래서 이제껏 다른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았다. 그동안 사역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새로운 마음으로 반성하여 새로운 길과 끊임없는 시도로 정체되지 않기를 원한다.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전혀 다른 길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결코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삶의 전반에 혁명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내다본다. 
왜냐하면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융합’과 ‘속도’는 인간 자신의 유한함을 
인식하게 하는 시, 공간성을 극복하게 하며 사이버 공간 속에서 초월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므로 여태껏 경험할 수 없었던 신세계를 열어주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만 인간에게 서로가 필요하지 
않아도 될 미래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감을 느끼게 만든다. WEF 미래고용보고서는 
고용시장의 양극화, 기술 격차에 따른 근로자 간 양극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계층 간 불평등과 세대 간 불균형의 문제도 더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앞으로 개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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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하게 되어가는 이 시대와 세대를 바라보며, 가장 인간다운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 
성찰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르치지 않으면 눈먼 소경이 길을 
안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본질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인간의 창조와 구속과 구원의 
계획을 제대로 알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유한한 몸이 있고 
최후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교육의 역사를 통해 인간은 발전, 
전수되어왔듯이 인간의 삶은 접속이 아닌 결속으로 사회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행위는 자기 인식과 더불어 자기 인식 확장으로서의 
공동체를 구현해 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간 중심이 아닌 신 중심의 사고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응하는 
기독교 정체성 확립은 결국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기독교 가치를 붙들고 살며, 
바르게 가르치는 삶이 선교적 삶이요 진정 올바른 제자도라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본질적인 기독교 교육적 관점을 가지고 그 가치를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진정 올바른 교육은 
괸계적이어서 세 가지 측면으로 더 깊이 생각하고 성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리더쉽의 인격함양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협업할 수 있는 리더쉽의 부족이다. 결국 선교단체의 역량은 
그 리더쉽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물론 선교단체의 역사도 짧고 그동안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리더 또한 적은 수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사역의 크기에 
비교해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비젼과 열정을 
가졌다고 해도 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지 않으면 각자 맡은 일의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어 그 부담감이 크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함께 나누어 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훌륭한 리더쉽은 뛰어난 능력의 사람으로 혼자 일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함께 그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섬김의 리더쉽을 갖춘 다양한 역량을 가진 리더들이 협업할 수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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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효과적이고 아름다운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무엇이 리더쉽에 관여하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대부분 리더쉽은 대다수 사람이 아닌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허락되고 내재적으로 타고난 것이어서 가르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리더쉽의 개념은 외로운 영웅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이고 집단주의적이며 비권위적인 
리더로 변화함에 따라 더욱 세밀하고 신중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력이다. 또한 세대 간의 불균형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무엇보다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람들과 높은 수준의 유연성과 
불확실성을 포용하는 집단적인 과정과 관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시도하는 관계 중심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최대의 목표로 지향하는 올바른 
생각을 하는 리더쉽으로 훈련되고 세워져야 할 것을 깨닫고 배웠다.  
관계성 함양을 위한 멘토링 
스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 관계성 함양을 위한 멘토링이 필요하다. 짧은 
시간 훈련을 거쳐 간 사람들이 일꾼이 되는 일도 있었지만 훈련과정을 거치고 떠나간 
사람들이 더 많았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한 사람의 일꾼을 길러내는 데는 참으로 많은 
수고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결국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훈련하는 일은 과정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좀 더 공동체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단지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공동체로서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필요한 
존재감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러나 각 개인이 상호연결되고 
상호의존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우선인데 각자의 상황이 다들 
바쁘고 각자 출석하는 교회도 다르기에 한계가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저마다 자기 필요 
때문에 머물다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늘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머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더욱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선교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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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그 선교단체가 갖는 목적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일을 하는 곳이다고 
생각했기에 멘토링과 양육에 우선순위와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었다. 그러나 각기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부딧히게 마련이고 전인적인 만남과 상호작용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았다. 결국 사역도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관계 형성의 폭이 
달라지고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더욱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관계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알아가며 성장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지금까지 지식 중심의 교육에 없지 않아 치우쳤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은 
지식과 정서의 조화를 통한 전인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균형을 이루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 또한 성장하고 
성숙해 왔음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앞으로도 다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물론 아픔도 
겪게 되겠지만 배우게 될 거라 믿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으로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일대일 멘토링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섭적 제자훈련 
미래의 통섭은 단순히 다양한 지식의 통합만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과 인간다움을 
향해 나아가 인간이 중심이 된 논의에서 시작될 것이다. 21세기 교육은 프로그램식 
교육에서 벗어나 필요한 지식, 기술, 인성의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훈련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선교단체의 특성상 나이와 직업과 배경이 다 다른 
상황에서 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은 일회적인 일에 그치는 수가 많았다. 그래서 한 사람의 
스텝으로 세우는 일이 참 쉽지가 않았다. 그동안 사역의 과정을 통해 경험한 바 한 사람의 
제자를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사역의 열매가 되었다. 그동안 각자의 
교육수준과 인생의 경험과 훈련의 과정이 다르기에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그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필요에 따라 
개별적 교육과 훈련, 공동체 교육과 훈련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부분을 잘 이끌어줄 때 
훨씬 좋은 결과를 갖게 되리라 믿는다. 이를테면 공동체 안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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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거나 배우고 가르치는 일, 일대일 관계성을 통한 제자 양육 등 계속 함께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모두가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 때 
훨씬 본인의 존재감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식 교육방법이 아닌 관계성을 
중시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일대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제자화되는 길이 
같은 뜻과 마음을 같이하는 사역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일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방향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로 배우게 하고, 이 과정 가운데 관계의 훈련이 가장 
중요함을 일깨워 주셨다. 그래서 제자훈련의 중요한 양육의 3가지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딤후 3:16-17)과 기도(요 17:11, 15, 20-23)이며, 둘째, 사랑과 격려로 돌보는 일(히 
3:13)이며, 셋째 리더의 모범이다.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보이고 전달되기 
때문이다. 리더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가르칠 때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설득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셨으며, 
끝까지 자발적으로 헌신과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믿어주시며 인내하셨다. 결국 진정한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는 사실이다.  
GMIT교육훈련의 제안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그동안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교육과 훈련을 해왔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급격히 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쏟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었다. 오늘날 같은 탈현대적인 시대에는 사람들은 오직 실리 위주의 성공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뿐 통합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 레너드 스윗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 존재의 중심에는 관계에 대한 내적 
욕구가 있다. 더 나아가 인간은 공동체와 친교와 생태계를 위해 창조된 존재라고 말하기도 
한다(김영선 2012:242).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 안에 분리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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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시대에 함께 우리가 당면하고 직시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는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의 전반에 걸쳐 그 변화의 속도는 이전의 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과 선교 
훈련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시대에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것이 극심한 개인주의이다. 개인주의는 
사회의 조화를 잃게 만든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지닌 각 개인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욱 필요하다. 교육과 신학, 행동과 사고, 교회와 사회를 
양분하려는 의도는 이미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을 가지게 하였다. 이러한 삶의 
균형을 잡아 줄 교육기관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절실히 요청되지만, 
그 기능이 상실되어 오히려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겉으로는 풍요로운 
세상처럼 보이지만 극심한 마음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그 고통과 기쁨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관계적 
소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도전의 해결을 위해 선교적 차원에서의 기독교 
교육과 훈련의 방향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세상은 정체감의 혼란을 가져올 정도로 빠르게 급변해 갈 
것으로 내다본다. 과학의 역사에 비해 종교가 오래 기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인식’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가장 근원으로 돌아가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처럼 제자도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자신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한다. 올바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하는 회심 
자체가 최종적인 사건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예수님의 제자훈련은 전인격적이었고 
총체적인 양육이었다. 신앙은 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구원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깨달음이 없이는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될 수가 없다. 따라서 계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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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위해서는 깊은 성찰의 삶이 뒤따라야 할뿐만 아니라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자신과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서 변혁시키도록 가르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 
그래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지식, 태도, 가치, 기술 등을 일깨우고 전달하기 위한 선교적 
공동체로서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거나 
가르치지 않으면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수가 없다. 새로운 배움을 통해 경험과 깨달음을 
가질 때 더욱 내면적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제자도는 삶 전체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도록 하고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야 한다. 제자도는 일평생 지속되는 과정이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다. 
리더쉽, 멘토링, 섬김의 바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시며 제자도는 삶의 본을 
통해 전수되는 것이다. ‘제자 삼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Watson 1987:84). 제자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치는 리더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고 말해야 한다. 리더는 말로만 아닌 먼저 섬김으로 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가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도록 도울 때 함께 성장하며 성숙한 공동체가 될 거라 믿는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 
앞서 살펴본 기술혁명은 우리의 삶과 무엇보다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직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기독교 교육을 바탕으로 
폭넓은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사회 현상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개혁하면서 신앙공동체의 유산을 유지하는 것이 힘든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급속히 세속화되어가고 있다. 그럼, 계속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어떻게 신앙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평생 교육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가 고려되지 않는 교육이라면 정체성과 사명감이 
없는 프로그램 중심의 교육에만 그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가 될 때 비록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이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 일부가 되기 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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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변혁이란 일어날 수 없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없애기는 힘들다. 그러나 앞으로 닥칠 
미래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빛의 속도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전의 학습방법이나 
교육내용에서 필요한 부분을 통해 기본기를 갖추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계 경제 속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확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화 과정에 필요한 재교육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토대 위에 설 것인가이다. 
지식과 기술과 인성의 균형과 더불어 그리스도 인격이 되도록 성경적 바탕 위에 필요한 
인문학 강좌와 미래 기술혁명에 필요한 세미나 등을 꾸준히 열어서 관점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며, 사회화 과정에 필요한 재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신앙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물질 우상인 맘모니즘에 사로잡혀있다. 돈이면 최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한다. 신앙은 무엇인가? 무엇이 귀중한 것이며,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는가에 대한 물음과 답이다. 기독교교육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의 문제이다. 가치관은 생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한다. 가치관 교육은 필요와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식주에 관해서 옷, 음식, 집은 필요하지만 귀중한 것은 우정, 사랑, 
부모와의 관계 등이다. 상호동반하지만 대체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점점 필요와 귀중한 것이 
엇바뀌고 필요가 더 우선시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가치관의 혼돈은 자신의 정체성에 
혼동을 가져와 오히려 물질에 노예가 되는 불행과 비극을 초래한다. 가치관 교육에 있어서 
좋은 물음은 좋은 대답을 가져온다.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라는 3가지이다. 
왜? 하는 질문은 존재론적이며 목적론적이다. 신앙교육에서도 왜? 라는 질문이 먼저 
요구되고, 그다음에 what-to-do, how-to-do가 연결된다면 가치 있는 대답이 주어질 것이다.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하기에 올바른 물음과 순서는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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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이러한 물음을 통해서 기독교적 자아 정체감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무엇보다 
사회적 현상에 관한 분석과 자아 정체감의 형성 과정에 대한 폭넓은 교육과 이해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사회와 구별되는 근대화 과정을 통해 인간들의 삶과 의식의 변화에 
끼친 영향으로 인해 자아 정체감에 위기감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개인주의화는 과거 
공동체가 주었던 안정감과 영향력이 점차 붕괴히여가고 있다. 또한, 종교는 개인의 주관적, 
사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기능으로 인간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더 도움을 줄 수 없는 제한된 것으로 기독교인들이 구조적으로 분화된 사회 속에서 
일관적인 기독교적 정체감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지니게 한다. 또한 문화적, 철학적 
다원주의는 어느 특정 전통의 절대화를 거부한다. 모든 문화적 전통을 상대화시키는 
결과로 도덕적, 종교적 신념의 선택에 있어 각 개인의 선택 폭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자신의 
전통이나 사고와는 다른 견해와 사고를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태도로 이끌어 기독교인의 
자아 정체감 혼란 현상도 동반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가치관, 
윤리관, 세계관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 관계적 존재로서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독교 공동체  교육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사고와 접근을 돕는 
공동체 중심의 훈련이 중요하다. 20세기가 전문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통합의 
시대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독교 공동체 교육과 훈련은 인간 관계성의 회복을 
시켜주며, 인간 소외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변혁되도록 변화를 일으키고, 주도하시며, 권능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다(김도일 2010:233). 그러므로 세분화된 전문인들이 모여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공통된 목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 말씀으로 기독교 공동체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이자,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여태껏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제한된 존재로서의 인간이지만 놀라운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재도전, 재창조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와 의지를 볼 수 있다. 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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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은 우리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킬 힘을 
만들어낸다. 미래의 교육 방식과 커리큘럼은 훨씬 광범위해질 것이다. 각자 자신의 처한 
상황 전체가 학습 경험이다. 그렇다면 자신과 사회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을뿐더러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접근들을 조화의 눈으로 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팔머(Parker J. Palmer)는 공동체를 “위대한 존재의 연결 고리”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하고 모든 피조물이 살아가고 있는 땅과 연결한다고 보았다(Palmer 2000:69). 오늘날 
친밀한 공동체는 위로와 방향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대부분 
사람은 공동체를 통해 만남과 믿음을 가지게 된다.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이 균형을 
잡아줄 공동체는 전통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진리를 위해 좋은 전통을 선택하고 
창조하고 축적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계몽과 교육과 훈련으로 균형 잡힌 
크리스천의 인격을 갖출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는 일은 
상당한 헌신을 요구한다. 그 모델이 성서적 기초에서 살펴본바 최고의 모델인 예수님을 
비롯한 교육 사상가들이 있다. 이들을 모델로 삼아 한 일꾼이 자신의 삶에서 좋은 코치로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각 개인의 삶과 자기 
가정, 사회에서 건강한 균형 잡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도록 교회 안의 잘못된 이분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올바른 균형을 이루도록 도우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목표인 복음전파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며,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이다.  
신학적으로나, 교회 신학적으로 해석되어 온 만남에는 - 그것이 
“코이노니아”(폴 레만)이든, “기독교 공동체”(루이스 셰릴)이든, “신앙적인 
앎”(제임스 로더)으로 표현되었든- 한 가지 기본적인 구조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너와 나의 만남(수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계시)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 만남에서 인간은 인간됨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지니는 
신비성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영혼과 삶의 아픔을 치유하는 구속 
공동체(Redemptive Community)인 것이다(은준관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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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격적 훈련 
교육과 훈련에 대한 명확한 훈련 목표가 중요하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구체적인 
전략들을 세울 수 있다. 시대의 책임 있고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방향이다. 자신이 속한 가정, 사회, 교회공동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내면적으로 잘 훈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 과학기술 만능 시대에 “가짐”(to have)보다는 “나눔”(to 
give) 또는 포기함”(to give up)을 통해 참 자유를 얻는 신앙적 성숙이 필요함을 웅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김영래 2002:178).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이끌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이 계속 
늘어갈 때 더 많은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다. 
팔머는 가르침과 배움은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주의적이기보다는 공동체적이고 
협동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almer 2000:37). 또한 훈련의 목표가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닌 사회 개혁과 변화의 주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개인적 성장이나 성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정, 직장, 사회, 국가)로 나아가는 포괄적인 목표를 
갖도록 해야 한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동하는 영향력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 “성인들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분명한 자기 성찰이 
없이는 어떤 연령대에 주어지는 교육도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Little 2014:153). 
그래서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과 자리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전인격적인 훈련이 
되어야 한다.  
벤 블룸멜렌(Van Brummelen, 1994)은 교육과 관련하여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적인 성경적 명령(Biblical charges)을 다음의 네 가지로 언급하였다. 첫째, 문화명령(the 
Great Mandate: 창 1:26-28; 2:15) 둘째, 대위임(the Great Commission: 마 8:18-20), 셋째, 
대강령(the Great Commandment 마 22:37-39), 넷째, 신앙 공동체(the Great Community 갈 
6:2-10)이다. 이 네 명령은 서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하고 지원하여 주는 
개념이다(김희자 2004:130). GMIT는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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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사회 속에서 선교와 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돕는 데 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다양한 기독교기관들과 단체들이 활발하게 수행될 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 
GMIT 교육훈련은 일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적 인격을 갖춘 사람을 
키우는 사람 중심의 사역임을 다시금 일깨워주신다. 그러므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 사역은 존재로부터 시작되고 흘러간다.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결국 하나님 관계성 안에서 시작되어 그리스도 인격을 갖추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는 성서적, 역사적 기초 위에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균형 잡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앙의 본질과 긍정적인 측면들을 붙들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도록 함께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 다가오는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힘든 세상이 될 것이라 내다본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과 역사를 우리 마음대로 연출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변화의 
방향을 내다보고 바람직한 흐름이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몫이라 생각한다.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의 현실 가운데 가정, 사회, 교회,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의 작은 틈새라도 메꿀 수 있다면 복음을 위해 선교단체로써 무엇이든 
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그 길이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 인격을 갖춘 
사람을 세우기 위한 교육과 훈련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기독교적 
가치관이 이 사회를 정화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독교적 관점의 교육과 훈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GMIT는 그동안 끊임없이 교육과 양육을 통해 경험하고 배운 것은 교육은 참다운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선한 것의 추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고 꿈꾸어 왔다. 그러므로 참된 것을 알고자 하고,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며,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갖도록 이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아무리 좋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올바른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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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는 올바른 믿음의 일꾼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배우고 깨달은 자들이 가르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 제자도이다. 따라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 올바른 접근과 선택을 하도록 그 역할을 돕는 길이 시대적 사명에 따르는 
GMIT의 교육과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다. 그러므로 지식의 전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시대에 단지 지식과 이론에 그치는 교육이 아닌 실제 삶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협업하여 멘토링하고 가르치며 함께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삶의 겉모양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 특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대처하는 방법이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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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GMIT에서 꾸준히 스텝들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 
온 교육과 훈련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기술혁명 시대에 일어날 실질적인 
문제들과 상황에 대비해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기독교 교육적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여 그 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그래서 제4차 산업, 미래기술혁명 
시대에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변화들을 이해하기 위해 전체적인 흐름과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변화에 대해 다루어보았다. 이를 위해서 인간의 인식전환을 
가져오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기독교교육의 성서적, 역사적 기초와 흐름을 
통해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되짚어 보았으며, 이에 GMIT 선교단체의 교육과 
훈련의 목표와 아울러 방향성을 제안해 봄으로써 지금까지 고찰해 왔던 것을 요약함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인식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삶의 생활양식과 사고구조의 변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의 시스템이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가치와 윤리적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올바른 
가치와 윤리적 원칙의 해답은 성경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다. 지, 정, 의의 전인격적 변화를 목표로 
삶에 반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교육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가르쳤고 
이들은 배운 것을 삶 가운데서 행동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교육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GMIT의 목적과 방향은 세상과 분명히 다르며, 달라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적 인격의 변화와 성장에 목표를 두고 복음의 정신과 가치를 지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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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구체화하는 길이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에 따라 변화를 수용하되 
세상 속에서 진정 자신이 목숨을 걸고 추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신앙의 진리의 길을 찾아서 
이에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앎”이라는 주제로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는 칼빈의 신앙에 대한 이해는 1514년 제네바 요리 문답에서의 첫 번째 
질문인 “인생의 최고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기독교교육의 역사적 기초와 흐름을 통해서 올바른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적 인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길만이 
진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 됨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다. GMIT 사역은 삶의 주도적인 
리더로서 통전적 영성을 갖춘 그리스도적 인격을 지향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역량 있는 그리스도적 인격의 변화와 성장에 목표를 둔다.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른 변화와 관계와 성장에 관해 다루고 배워가며,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각자 
경험되는 삶의 경험들과 적용을 이원론적인 구조를 뛰어넘어 협업함으로써 시대가 필요로 
하는 통섭적 사고를 하는 융합형 인재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사는 법을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웃사랑” 또한 강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삶의 경험을 통해 
나누고 배우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신앙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신앙공동체의 존재 가치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 기반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도록 도우며, 
주도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곳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사회와 문화를 접촉하고 있기에 자신이 속한 사회조직과 문화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을 토대로 다양한 재창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은 칼 바르크는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앙과 사회를 균형 있게 바라보라는 권고이다. 
교회와 세상이 분리된 이원론적인 사고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어가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무너진 교육과 종교적 기능 위에 올바른 분별력과 시대적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계몽하고 
교육하는 일은 사회에 변혁을 일으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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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IT는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길,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해석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에 변화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를 대비해 실제적 대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새로운 
과학기술시대가 삶에 의미를 주는 전통적인 가치와 기독교적 윤리를 위태롭게 만들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변화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나가는 주도적인 역할과 대응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GMIT의 사역은 빠르게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예수를 따르는 각계각층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잘 협업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며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고자 한다. 그래서 작은 파동이 큰 
물결을 일으키는 것처럼 GMIT가 비록 적은 힘이나마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교육훈련으로 시대의 사명자들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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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UMMAR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flect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aspects of the 
GMIT ministries that had been targeted for the staff members and the Christian audience, so that 
a new direction can be presented in anticipation of the new issues and situations that will arise in 
the mew era of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This will help to develop the Christian educational 
perspectives to the question of how to live as Christ follow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dramatic changes which have already begun or that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I tried to discover by research a big picture and the noticeable changes in life 
and analyze them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I address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which 
will bring paradigm shifts in the minds of the Christian community and the public. In conjunction 
with that, I traced back the biblical and historical foundations of the Christian education. I 
concluded my dissertation by presenting a new direction for the GMIT Mission Organization in 
achieving its education and training vision and goals,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We need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across all the sectors of the society in this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because the era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quires 
major shifts in our lifestyle and thinking structures. So it is critical that we make clear the value 
and ethical principles on which the futur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I 
believe that the unchanging values and ethical principles are clearly presented in the Bible and 
that the ultimate solution is in following Christ and His ways. The education provided by Jesus 
Christ had clear vision and goals.  
The vision and goals are for us followers to live a life of holiness as God’s children 
should. Our lives should reflect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llect, emotions and volition. Jesus 
Christ taught His disciples and emphasized living out what they had learned. In this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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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IT’s purpose and direction are and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the world, just as we 
have witness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hristian community and the non-Christian 
community throughout the history. We need to set our goals to become more like Christ in our 
character and to grow in the fullness of Him. Our purpose and direction should be to pursue the 
spirit of the Gospel and its values and to actualize them.  
Depending on the era, we should discern what kinds of changes are acceptable and what 
are not. We need to be able to discern the unchangeable absolute truth and be ready to lay down 
our lives for it. Calvin’s understanding of faith is well demonstrated in his topic “Knowing God” 
in his writing the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The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from the 
Catechism of the Church of Geneva “What is the ultimate purpose of life?”was clearly “to know 
God.” The most appropriate Christian education is to raise up the leaders who are filled by the 
knowledge of God and whose character demonstrate Christ-likeness. This is the only way to 
properly prepare for our future.  
GMIT ministries’ vision and goals are directed toward building Christ-like character and 
holistic spirituality in the Christian leaders, and character formation and spiritual growth which 
enable dynamic responses to the ever changing future. Their goals and vision should not lead 
them to be out-of-date, but to learn and to prepare themselves for the changes in the society, to 
build character, and to establish godly relationships. The vision and goals of GMIT should be to 
teach how to live as Christ followers who demonstrate well-roundedness and the ability to 
integrate, who are capable of collaborating with others beyond the limits of dualism that separate 
the different experiences and applications.  
Therefore, “loving our neighbors”cannot stop with lectures but should flow out of the 
believers’ lives as practices in real life situations. This is the reason “loving our neighbors” 
cannot stop within the Christian faith communities. The value of the existence of the Christian 
community will be evident where it helps groups across the faith boundaries to adjust well to the 
ever quickly changing society and where it actively helps the Christ followers to carry out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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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effectively as salt and light of the world. This is because Christians live their daily lives 
in the midst of the world and its culture. The believers need to have clear understanding of the 
organization and culture that they are part of and should be able to re-create in various ways. 
Karl Barth known to be the most supreme theologian of the 20
th
 century, emphatically 
stated, “Read the Bible in one hand, and the newspaper in the other.” It is an advice to perceive 
faith and the society with a balanced perspective. We should not live a life of dualism that 
separates the church and the world. The value of Christian life is found in the society where a 
Christian lives and in the relationships with his/her neighbors. Therefore, the believers’ roles are 
to awaken and educate the Christian community and the world in the midst the failures in our 
current educational and religious sectors so that the society is changed and the Kingdom of God is 
established on this earth. GMIT believes that new interpretation and new ways of education are 
critically needed, and it senses the sacred burden. The changes of the future will be at our doors 
sooner than we thought and will start affecting our lives before we know.  
We absolutely need to make effort in order to recognize the change of times and the 
paradigm shifts required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changes and to provide practical 
alternatives. More than ever we need to have the unchanging Christian identity but to actively 
lead as change agents in the quickly altering society where technology challenges the values and 
ethics of the Christian community. GMIT ministries eagers to become the channel through which 
the true Christian leaders are raised and sent out to collaborate with the believers of various 
backgrounds so that they can exert godly influences in the world, having been thoroughly 
prepared for the new era. Just as a ripple effect, GMIT, even as a small organization, hopes to 
carry out the mission of providing the knowledge, education, and training necessary for tackling 
the formidably challenging issues that we are facing now and therefore to prepare the way of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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